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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This� paper� tried� to� provide� a� concrete� lens� of� Biblical� view� of� art� through� Christian�

faith,� and� sought� to� find� a� practical� way� for� Korean� Reformed� churches� and�

Christians� to� develop� artistic� culture� with� Christian� spirituality.� Tracing� ‘Christian� art’� is�

a� branch� of� culture� that� can� not� be� expected� to� be� evident� because� of� the� vast�

range� of� arts� that� have� been� associated� with� diverse� cultures� throughout� history� and�

the� broad� teaching� and� experience� of� Christian� doctrines� and� theologies.� Nonetheless,�

the� present� study� is� important� because� of� the� cultural� missionary� role� of� Christian� art�

activities� and� the� missional� task� of� the� Korean� Reformed� theology.� In� particular,� South�

Korea’s� Christian� culture� and� arts,� which� welcomed� the� unified� Korea,� have� a�

significant� role� as� a� leader� of� cultural� mission� to� North� Korea.� In� addition,� the�

Christian� arts� is� a� dynamic� culture� that� can� play� a� decisive� role� in� the� direction� of� the�

Korean� Reformed� Church� in� the� future,� so� it� needs� biblical� and� theological� diagnosis�

and� concrete� proposals.� Therefore,� this� paper� examines� the� biblical� principles� of�

Christian� art� and� applies� the� appropriate� relationship� between� the� common� grace� and�

the� antithesis� of� Christian� spirituality� which� the� Reformed� church� should� aim� for.�

Based� on� this,� three� approaches� that� art� works� can� become� Christian� arts� will� be�

introduced� and� the� directions� for� the� development� of� art� culture� within� solid� Christian�

spirituality� will� be� suggest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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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
기독교�예술이란�무엇인가?� 이는�역사를�걸쳐�다양한�문화들과�엮어진�예술의�방대한�범위와�기독교�교

리와�신학들의�폭넓은�가르침과�경험이�교차됨으로�명백한�정의를�내리기가�쉽지�않을�것이다.�기독교� 예

술� 연구는� 고대서부터� 현재까지� 세계� 문화와� 역사,� 즉� 서방국가들을� 시작으로� 유럽의� 문화적� 혼

합과� 그� 민족에� 의해� 지배된� 식민지들의� 땅들과,� 호주,� 아프리카,� 아시아와� 한국에� 미친� 복잡하

게� 결합된� 문화양상의� 한� 가닥을� 추적하는� 광대한� 과제이다.� 영국의� 역사학자인� 미셸� 브라운

(Michelle� Brown)은�기독교�예술의�복잡성과�모호성에�대하여�이렇게�서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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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가�테오도시우스� 1세(Theodosius� I)의� 명령에�따라� 로마�제국의�국가�종교가�된� 이래로�

이� 영토� 내에서� 제작된� 예술의� 대부분은� 기독교적� 주제와� 사상을� 반영했으며� 때로는� 세속적인�

영역의� 예술과� 지나칠� 정도로� 융합되어� 왔다.� 하나님의� 왕국을� 위해� 봉사할� 것으로� 예상되는� 예

술은� 세속� 왕국의� 목표를� 추구하는� 데� 자주� 사용되어오기도� 하였으며,� 오늘날의� 예술,� 광고,� 영

화,� 방송� 및� 출판이� 여전히�그러하듯이�기독교�신앙에�도전을� 하기도�했다.� 예술에�대한�이런�대

중적� 맥락은� 그럼에도� 불구하고� 개인적인� 생각과� 정서적,� 지적,� 경험적� 반응을� 자극하는� 역할에�

의해� 균형을� 이루고� 있고,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내포한� 예술의� 아름다움은� 이를� 감상하는� 사람들로� 하

여금�신앙적�영감을�주기도�하지만.� 신앙의�주제를�다룬�예술작품들이�항상�아름답지만은�않았다

(Brown,� 2008:� 10).

기독교� 예술이란� 이처럼� � 명백함을� 기대할� 수� 없는� 문화양상의�갈래임에도� 불구하고� 이에� 대한� 현재의�

연구가�중요한�이유는,�기독교�예술�활동으로�이루어지는�문화�선교적�역할의�중요성과�함께�견고하고�건강

한�한국�개혁주의�신학의�사명�때문이다. 특히�통일한국을�눈앞에�맞이한�한반도의�기독교�문화�예술은�북

한을�향한�문화선교의�선두주자로써�중대한�교회적�사명을�안고�있을�뿐�아니라�향후�한국�개혁주의�교회

의�방향성에�결정적인�역할을�할� 수� 있는�역동적인�문화이기�때문에�기독교�예술에�대한�성경적이고�신학

적인�진단과�구체적인�제안이�시급함을�주장하는�바이다.�

2차� 세계대전�이후�세속화되었던�미국의�복음주의�교회와�기독교�문화는�최근�약� 30년� 전부터�일어난�

개혁주의�신학에�기초한�올바른�기독교�예술�세계관�세우기에�관심을�기울여�많은�신학교들은�기독교�예술

학과를� 설립하기� 시작하였고,� 종교개혁� 이후� 밀어내기만� 했던� 카톨릭과� 동방정교의� 예술과� 유익한� 대화를�

함으로�잘못된�또는�잃어버렸던�기독교의�예술�문화를�바로잡으려�분투하고�있는�추세다(Dyrness,� 2001:�

813) 해방�이후�미국의�기독교�문화를�무차별적으로�받아들여�많은�부작용을�앓고�있는�한반도는�다시�일

어난�미국�개혁주의�기독교�문화�예술�학문의�흐름을�검토하고,�더�나아가�한국의�문화신학자�신국원이�주

장했듯,�독자적인� “한국의�전통적�삶을�성경적으로�조명하는�일과�더불어�미국�이외�지역의�기독교�문화에�

대한�좀�더�넓은�연구와�모범을�참고하는�일(신국원,� 2002:� 175)”이�절대적으로�필요할�것이다.1)

이에�본�논문의�목적은�기독교�예술에�대한�성경적�원리를�연구하여�예술�작품들이�기독교�예술이�될�수�

있는�세� 가지�접근방법을�소개하고,� 개혁주의�교회가�지향해야�할� 일반은총과�대립(antithesis)과의�적절한�

관계를�예술에�적용하여�그리스도인들이�세상�문화�안의� “썩은�벌레도�소화시킬�수�있는�튼튼한�위장”을�가

지도록�돕는�효과적인�기독교�렌즈를�제공함에�있다.2) 필자는�미국의�기독교�철학자이자�예술�변증학자인�

마크� 카펜저(Mark� Coppenger)의� 기독교� 문화� 슬로건인,� 그리스도인들이� 예술과� 접촉� 할� 때� 하나님,�

기독교의� 진리,� 인간의� 일상생활과� 주변� 문화의� 아름다움에� 이르기까지� 이상적인� 반응을� 갖도록�

격려하는� 기독교인의� 렌즈� 또는� 안경을� 장착해야� 한다는� 주장에� 동의하고� 전제하며� 기독교� 예술

의�본질을�논의하고자�한다.� 여기서�말하는� ‘예술을�하는�것’은� 작품이나�다양한�예술형식의�예술

가에만� 국한된� 것이� 아니라� 예술� 작품� 안에서� 발견하고,� 인식하며,� 특별한� 계시� 및� 해석� 과정에

서�독자,� 청중�및� 시청자의�역동적이고�창조적인�참여도�포함한다.� 첫�번째�장에서는�성경에�나타난�

예술의�양상과�목적을�논하여�기독교�예술에�대한�기초적인�이해를�제공하고,�두�번째�장에서는�예술�안에

서의�일반은총(common� grace)과�대립(antithesis)의�관계를�논한다.�이를�바탕으로�마지막�장에서는�기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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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�예술이라�정의될�수� 있는�세� 가지�접근법인� ‘독점적,’� ‘암시적,’� ‘내재적’� 기독교�관점의�예술을� 분류하여�

소개하여�기독교�예술의�나아가야�할�방향을�제시할�것이다.

Ⅱ. 예술에 대한 성경적 이해

그리스도인들이�다양한� 예술형식들의�작품들을�마주할�때,� 성경이�말하는�일반적이고�객관적인�

예술의�본질을� 종합하여� 사유하는� 것은�필수적인�과정일�것이다.� “성경은�그� 자체로� 뛰어난�문학

예술� 작품”이라는� 영문학자이자� 신학자인� 라이켄(Leland� Ryken)의� 주장처럼,� 성경은� 그� 자체로�

문학� 예술일� 뿐� 아니라,� 음악,� 문학,� 건축,� 시각� 예술� 등이� 하나님을� 경배함에� 있어� 핵심적인� 요

소이고� 인간의� 개인과� 사회의� 삶에� 녹아있는� 삶의� 기본� 요소임을� 나타낸다(Ryken,� 2005:� 62).�

성경� 안의� 예술을� 전반적으로� 검토하는� 것은� 많은� 신학적� 교리와� 얽혀져� 복잡한� 미학적� 함의를� 내포하고�

있기�때문에�그� 범위가�광대하여�쉬운�일이�아닐�것이다.� 그러므로�이� 장에서는�기독교�예술의�본질을�이

해하기�위해�필요한�성경�속의�예술적�상상력의�양상과�스타일을�살펴보고�예술을�창조하시고�인간에게�예

술적�능력을�주신�목적과�예술에�관한�오용에�관한�이해를�제공할�것이다.�

1. 현실에 근거한 자유로운 상상의 예술

성경에� 나타난� 전반적인� 예술의� 양상을� 관찰하면� 하나님에� 의해� 규정된� 예술� 형식이나� 스타일

이� 없음을� 주목해야� 한다.� 라이켄은� 성경� 안에� 표현된� 다양한� 문학적� 장르들을� 예술성의� 가치와�

함께�설명하여�그� 당위성을�주장하였다.

성경� 저자들의� 문학적� 정교함� 뿐만� 아니라� 성경에서� 문학� 작품의� 높은� 예술성을� 인식할� 수�

있는� 한� 가지� 좋은� 방법은� 성경에서� 발견된� 문학적� 장르를� 열거하는� 것이다.� 가장� 큰� 범주는�

내러티브(narrative)� 또는� 이야기(story)이다.� 이� 범주� 아래� 영웅의� 이야기,� 서사시,� 비극,� 비유,�

복음의� 예가� 있다.� 시� 형식� 안에는� 노래� 가사,� 속담,� 결혼시(epithalamion),� 목가,� 찬사

(encomium),� 찬송가,� 예언시� 및� 애가(elegy),� 그리고� 그� 외에도� 더� 세분화� 된� 다양한� 분야가�

있다.� 그� 외� 눈여겨� 볼� 문학적�형식으로는�예언서의�일부의� 웅변술,� 계시록을�포함한� 환상에�관

한�문학,� 풍자�및� 선지자들의�가두�연극(street� theater)이� 있다.

예수의� 모범은� 성경에� 대한� 성경의� 문학적� 가치를� 확립하는� 데� 있어� 특히� 중요하다.� 예수는�

세계에서�가장� 위대한� 언변가이자� 시인� 중� 한� 명이다.� 그의� 전형적인� 담론은� 구체적이고,� 일화,�

비유,� 은유을� 포함한� 시적인� 표현이다.� 올리버� 크롬웰� (Oliver� Cromwell)은...� 예수의� 설교의�

체험적� 구체성에� 관해� 언급했다.� 이웃이� 누구냐는� 질문에� 그는� 선한� 사마리아인의� 비유를� 전했

다.� 그는� 끊임없이� 은유와� 상징으로� 말했다.� “나는� 세상의� 빛이라”� “너희는� 세상의� 소금이다”�

“내� 양은�내� 음성을�듣나니”라고�말이다(Ryken,� 2005:� 41-42).

라이켄은� 다양한� 장르의� 문학의� 표본으로서의� 성경은� 무엇보다� ‘예술과� 진실’� 즉,� 사실주의

(realism)와� 환타지물(fantasy)의� 갈등과� 충동을� 와해시킬� 수� 있음을� 주장하였다(Ryken,� 2005:�

42).� 한국의� 기독교� 윤리학자이자� 철학자인� 손봉호는� 그의� 책� 『주변으로� 밀려난� 기독교』에서� 예

술과� 진실의� 관계에� 대하여� “객관적�사실에�충실한�것이� 예술의� 목적이� 아닌�것은�분명”하나� “정

직”과� “진실,”� “순수성”이� 예술의� 중요한� 요소라고� 지적했다(손봉호,� 2018:� 174).� 이� 예술이� 가

진� ‘정직성’과� ‘진실성’에� 대하여,� 성경은� 실제의� 역사적인� 사람들과� 사건들에�대해� 표현함에� 있어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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뛰어난�현실성을�가지기�때문에�그� 자체로� ‘진실성’을� 내재한다고�할� 수� 있다.� 이� 문학�안� 사실성

은� 등장인물과� 사건� 및� 설정을� 실제� 삶에서� 그려지듯� 복사하거나� 모방하여� 묘사하는� 것을� 말한

다.� 예를� 들어� 사사기� 5장에� 나타난� 드보라의� 바락의� 승전가는� 24-30절에� 바락이� 시스라를� 추

격할�때에�야엘의�지혜로운�행동으로�인하여�시스라를�무찌른�이야기를�묘사한�시를�살펴보자.

24� 겐� 사람� 헤벨의� 아내� 야엘은� 다른� 여인들보다� 복을� 받을� 것이니� 장막에� 있는� 여인들보다�

더욱� 복을� 받을� 것이로라� 25� 시스라가� 물을� 구하매� 우유를� 주되� 곧� 엉긴� 우유를� 귀한� 그릇에�

담아� 주었고� 26� 손으로� 장막� 말뚝을� 잡으며� 오른손에� 일꾼들의� 방망이를� 들고� 시스라를� 쳐서�

그의� 머리를� 뚫되� 곧� 그의� 관자놀이를� 꿰뚫었도다� 27� 그가� 그의� 발� 앞에� 꾸부러지며� 엎드러지

고� 쓰러졌고� 그의� 발� 앞에� 꾸부러져� 엎으러져서� 그� 꾸부러진� 곳에� 엎드러져� 죽었도다� 28� 시스

라의� 어머니가� 창문을� 통하여� 바라보며� 창살을� 통하여� 부르짖기를� 그의� 병거가� 어찌하여� 더디�

오는가� 그의� 병거들의� 걸음이� 어찌하여� 늦어지는가� 하매� 29� 그의� 지혜로운� 시녀들이� 대답하였

겠고�그도�스스로�대답하기를� 30� 그들이�어찌�노략물을�얻지�못하였느랴�그것을�나누지�못하였

으랴� 사람마다� 한두� 처녀를� 얻었으리로다� 시스라는� 채색� 옷을� 노략하였으리니� 그것은� 수� 놓은�

채색� 옷이리로다� 곧� 양쪽에� 수� 놓은� 채색� 옷이리나� 노략한� 자의� 목에� 꾸미리로라� 하였으리라�

31� 여호와여� 주의� 원수들은� 다� 이와� 같이� 망하게� 하시고� 주를� 사랑하는� 자들은� 해가� 힘� 있게�

돋음�같게�하시옵소서

야엘이� 시스라를�무찌른� 장면의� 전후�상황을� 자세히� 설명함과� 함께� 27절에는� 시스라의� ‘엎드

러지고’� ‘쓰러지고’� ‘꾸부러진’� 모습을� 희화화시켜� 단어들을� 반복하고� 재구성하여� 그들의� 통쾌함을�

강조한다.� 그� 다음� 28-30절에서는� 원수�시스라의�죽음에�대한�신빙성을�높이려�어머니의�승전소

식을� 기다리는� 마음과� 그� 시녀들의� 대화를� 마치� 실제로� 일어난� 일인� 듯� 상상하여� 묘사하고.� 노

래가� 끝나는� 31절에� 이� 승리를� ‘해돋음’의� 비유를� 사용하여� 여호와께� 영광을� 돌린다.� 이� 노래는�

사실을� 바탕으로� 그들의� 승리에� 대한� 통쾌함의� 마음으로� 있을� 법한� 가상의� 현실을� 상상하여� 진

실을�전하는�훌륭한�사실주의�문학이라�볼� 수� 있다.

반면,� 성경� 안의� 문학의� 현실성에� 이어� 성경의� 판타지(fantasy)� 문학,� 즉� 독자를� 마치� 살아있

는� 듯한� 현실과는� 다른� 대체의� 세계로� 데려가는� 장르� 또한� 자주� 나타난다.� 대표적으로� 스가랴는�

4장에� ‘순금� 등잔대’와� ‘두� 감람나무’에� 대한� 환상,� 5장에� ‘날아가는� 두루마리’� 환상,� 6장에� ‘네� 병

거’에� 관한� 환상� 등을� 기술하고,� 에스겔� 22:17-22에는� 풀무� 불에� 들어간� 이스라엘의� 타는� 환상

이�나타나며,� 다니엘�또한� 7장의� ‘네� 짐승’에� 관한�환상,� 8장의� ‘숫양의�뿔’이� 자라는�환상의�예언

적인� 시와� 글이� 기록되었다.� 성경은� 판타지� 스토리를� 사용함으로� 그� 구원의� 역사를� 효과적이고�

아름답게�표현하며�이끌어나갔음을�인정할�수밖에�없다.�

문학� 장르의� 다양성� 외에도� 성경에� 나온� 음악예술� 형식에서도� 그� 자유로움을� 엿볼� 수� 있다.�

에베소서� 5:19와� 골로새서� 3:16은� 교회� 노래의� 세� 가지� 장르인� “시,� 찬송,� 신령한� 노래”를� 묘사

한다.3) 이렇게� 신약� 성경에서의� 음악은� “사회적이고,� 회중이며,� 아마추어”� 노래임을� 유추할� 수�

있다(Ryken,� 2005:� 51).� 반면� 구약성경의� 음악은� 솔로몬이� 헌당예배를� 드릴� 때� 거대한� 찬양대

와� 악기연주자들의� 음악이� 묘사되어� 있으며(대하� 5:11-14),� 이는� 신약� 시대의� 서민� 음악과는� 다

른� 전문직의� 음악가들임을� 알� 수� 있다(대상� 15:16,� 22;� 25:7).� 성경� 안의� 음악은� 가사가� 없는�

기악� 음악,4) 갖가지� 악기의� 음악(시� 98:5-6;� 150:1-6),� 가사와� 결합된� 음악(삼상� 10:5-6;� 회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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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,� 미리암의� 노래와� 같은� 즉흥음악(출� 15),� 솔로몬� 성전과� 느헤미야가� 성벽� 재건시� 봉헌예배�

때� 연주된�전문�음악가들의�노래와�연주(느� 12:31-43)� 등� 자유로운�장르와�스타일을�보여준다.�

건축� 및� 시각예술에서도� 성막과� 솔로몬의� 성전� 안의� 예술을� 중심으로� 다양한� 예술적� 스타일의�

예를�찾을�수� 있다.� 성경�안의�십자가,� 빵,� 포도주,� 어린양,� 빛� 등의�상징적�의미�이외에도� � 성막

의� 순금으로� 만들어진� 제단은� 속죄를� 상징하고(출� 37:1-9),� 신성한� 빵이� 담긴� 금테와� 금고리로�

장식된� 상에는� 순금� 대접과� 숟가락을� 올림으로� 인간의� 삶에� 대한� 하나님의� 베푸심을� 나타내고�

있다.� 물두멍은�영적�정결을�상징하고(출� 38:8).� 금� 촛대는� 하나님의� 계시를� 나타내는� 상징�예술

(symbolic� art)이었다(Soltau,� 1971:� 17-25).

표현(구상주의적)� 예술(representational� art)은� 기존에�존재하는�물리적�세계의�사물을�묘사하

는� 예술의� 한� 형식으로� 성막과� 솔로몬� 성전� 안의� 예술에� 주된� 예술양식이다.� 성막에는� 하늘과�

땅의� 이미지가� 그� 구조와� 비품을� 장식하는� 데� 사용되었고(출� 25:18-22),� 아몬드� 꽃과� 새싹들과�

꽃이� 금� 등잔대에�새겨져� 있었다(출� 25:31-36).� 청색,� 자색,� 홍색�실로�장식된�휘장과�그룹들(출�

26:31).� 그리고� 제사장� 옷들의� 석류장식과� 금방울의� 장식들이(출� 28� :33-34)� 이를� 말해주고� 있

다.� 솔로몬의� 성전은� 더� 정교한�표현�예술로�장식되었는데,� 모든�성벽에는�황금�그룹이�장식되어�

있었고(왕상� 6:23-29,� 32,� 35).� 두� 놋기둥은� 석류와� 백합으로� 장식되었으며(왕상� 7:15-20),� 또

한� 열� 개의� 놋� 받침� 수레는� 새끼들과� 사자들과� 황소들과� 꽃과� 야자수들이� 가득� 새겨져� 있었다

(왕상� 6:32,� 7:27-37).�

이� 성막과� 솔로몬의� 성전에는� 추상미술(abstract� art)� 또한� 가득했다.� 대표적으로� 아론의� 겉옷

에는� 실제� 자연에는� 존재하지� 않는� 청색� 석류가� 수놓아져� 있었다.� 성전� 안에� 표현된� 놋을� 부어�

만든� 바다는�둘레가� 45피트에� 달하며� 10,000� 갤런의� 물을�담고�있는�거대한�원형의�대야로,� 그�

바다의� 가장자리에는� 조롱박으로� 장식되었고,� 3마리씩� 각각� 동서남북을� 바라보며� 12개의� 소� 형

상의� 등이� 이� 이� 바다를� 받치고� 있었다(왕상� 7:23-26).� 이� 예술은� 현실에서는� 볼� 수� 없는� 추상

적인� 개념이� 가득하다.� 그리고� 이� 자세한� 건축물과� 장식들의� 색깔과� 모양들은� 하나님� 직접� 말씀

하신� 명령이었음을� 주목해야� 한다(대상� 28:11-28).� 라이켄은� 창조주� “하나님� 자체가� 위대한� 추

상� 예술가”라고� 표현하며� 세상� 만물을� 만드실� 때� 특별한� 기존의� 형상이� 없이� 유에서� 창조한� 추

상개념의�새로운�형상들이라는�것을�강조했다(Ryken,� 2005:57)�

그러므로� 성경에� 대한� 예술� 장르와� 형식의� 관찰을�통해� 알� 수� 있는� 것은,� 예술의�기독교적� 요

소는� 장르와� 스타일,� 형식�또는�주제의�문제가�아니라는�원칙이다.� 위� 다양한� 분야의� 예술형식은�

궁극적으로� 자유로운� ‘상상력’을� 통한� 표현이다.� 아론의� 겉옷의� 청색의� 석류와� 성경에� 주를� 이루

는� 즉흥적� 노래들은� 현실에� 근거한� 자유로운� 상상의� 예술이며� 무엇보다� 성경의� 문학� 자체는� 하

나님이� 상상의� 예술을� 허락하셨음을� 궁극적으로� 보여준다.� 프란시스� 쉐퍼(Francis� Schaeffer)는�

“기독교� 예술가들은� 판타지와� 상상력에� 의해� 위협받을� 필요가�없다....� 그리스도인은� 정말로� 자유

로운� 사람이다.� 상상력은� 별을� 뛰어� 넘어야� 한다(Schaeffer,� 1981:� 96)”라고� 이를� 강조한다.� 루

시� 쇼(Luci� Shaw)는� 성경의� 진리를� 위한� 수단으로서의� 상상력의� 원리를� 연구하였다.� 예수� 그리

스도와� 성경의� 저자들은� 문학적� 형식을� 사용했고,� 특히� 그들은� 상상력� 또는� 이미지� 떠올림이� 진

리를� 표현하기� 위한� 강력한� 수단이� 된다는� 사실이� 그들의� 문학적� 전제에� 깔려있다고� 주장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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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haw,� 1981:� 32-33).� 실제로�성경저자들은�은유나�상징의�사용을�주저하지�않았고,� 구약의�하

나님과� 신약의� 예수� 그리스도는� 그의� 백성들과� 소통할� 때� 이미지와� 은유와� 역설법의� 언어로� 대

화하셨고,� 그의� 백성들이� 차지할� 다가올� 하나님의� 왕국에� 대한� 언어들� 또한� 모두� 비유적이고� 은

유적인�것을�볼� 수� 있다.�

필자는� 로마서� 8:31-19의� 신학적� 설명을� 읽으며� 성경의� 가장� 신학적인� 부분조차도� 은유와� 상

징,� 반어법과� 대구법이� 가득한� 것을� 주목했다.� “그런즉...� 누가� 우리를� 대적하리요...� 누가� 능히...�

택하신� 자들을� 고발하리요...� 누가� 정죄하리요...� 누가..� 사랑에서� 끊으리요”의� 질문과� 함께� 그의�

백성을� ‘의롭다’� 하시고� ‘도우시고’� ‘사랑하시고’� ‘지키시는’� 하나님의� 사랑을� 반어법과� 은유와� 대구

법들을� 사용하여� 교차적으로� 대답하는� 시적인� 표현으로� 신학적� 진리를� 설명하고� 있다.� 라이켄은�

“오히려�성서의�작가들과�예수님은� 문학적�담화를�사용하지�않고는� 하나님의� 진리를�전하는�것이�

불가능하다는� 것을� 발견했다...� 그것은� 필수� 불가결한� 문학이� 어떻게� 나타나는지� 보여준다”라고�

주장한다(Ryken,� 2005:� 43-44).� 이에� 루이스(C.S.� Lewis)는� “성경은� 문학� 이후에� 읽혀지기� 때

문에�문학을�제외하고는�제대로�읽을�수� 없다는�감각이�있다”고� 표현하며�성경�자체가�가진�문학

성을� 지지한다(Lewis,� 1958:� 3).� 그러므로� 예술적으로� 묘사되는� 여러� 가지� 성경적� 스토리나� 주

제들은� 그� 자체로� 다양한� 예술적� 장르나� 스타일이� 기독교적� 진리나� 교리를� 구현하거나� 그리스도

인의�신앙의�삶과�교차�할� 수� 있음을�증명한다.

2. 예술의 목적

필자는� 성경에� 나타난� 예술의� 목적을� 네� 개의� 큰� 범주로� 묶어� 그� 의미를� 제공하려� 한다.� 첫�

번째로� 성경에서� 예술은� ‘하나님을� 예배’하는� 장소에서� 중심적인� 역할을� 하였다.� 구약의� 성전� 예

배� 안의� 예술은� 음악과,� 시각� 예술� 및� 시가� 통합되어� 나타났고� 예술의� 경험이� 거룩한� 예배와� 어

우러져� 하나님께� 영광을� 돌리는� 모습을� 읽을� 수� 있다.� 가장� 큰� 비중은� 음악예술로� 기악� 음악과�

시가� 만나� 찬송가의� 표본을� 보여주는� 장편의� 찬송이� 담긴� 시편이� 그� 예가� 될� 수� 있다.� 솔로몬의�

성전의� 봉헌예배를� 드릴� 때� 노래하는� 자들과� 악기를� 다루는� 자들의� 음악� 소리는� 하나님의� 임재

를� 나타내는� 구름이�나타났고(대하� 5:11-14)� 신약에서도� 그리스도인이�모일� 때마다�찬송시를�부

르라고� 가르친다(고전� 3:16).� 하나님을� 찬양함으로� 그는� 영광을� 받으실� 뿐� 아니라� “생명의� 길을�

보이시고�충만한�기쁨과�영원한� 즐거움”을� 주신다고� 약속하고� 계시며(시� 16:11),� 우리의� “영혼을�

훈계”하고(시� 16:7)� “흔들리지� 아니하며� 육체도� 안전히� 살도록”� 도와주는� 역할을� 가지고� 있다고�

성경은�말한다(시� 16:8-9).�

성경� 안에� 나타나는� 예술의� 두� 번째� 역할은� ‘진리를� 표현하는� 능력’과� 그� 능력으로� 하나님께�

가까이� 가게� 하는� 것이다.� 성경은� 예술의� 힘을� 통해� 기독교의� 진리를� 표현하는� 것을� 궁극적으로�

지지하고� 있다.� 하나님은� 그� 백성들과� 더� 가까이� 만나시기� 위하여� 출애굽기� 36:30에� 브살렐을�

지명하여� 부르시고� “하나님의� 영을� 그에게� 충만하게� 하여� 지혜와� 총명과� 지식”이� 가득한� 예술적�

능력을� 부어주신다(출� 35:30-35).� 성전의� 예배를� 위해� 뽑힌� 음악가들의� 예술성은� 하나님으로부

터� 나온� 것이고(창� 4:21)� 성경� 자체는� 하나님의� 영감을� 부음� 받은� 자들에게서� 기록된� 문학적인�

책이다.� 아가서와� 에스더는� 이를� 증명할� 훌륭한� 문학작품이다.� 아가서는� 솔로몬의� 술남미� 여인을�

향한� 사랑노래이지만� 하나님의� 언약� 아래� 성경의� 진리의� 메시지를� 전할� 수� 있는� 노래� 시이고,�

에스더� 금식이라는� 종교적� 실천을� 담은� 단어를� 제외하고는� 하나님� 이름의� 언급� 없이� 역사의� 일

화를� 기록한� 이야기지만� 하나님의� 섭리를� 통한� 이스라엘� 백성의� 구원� 역사를� 담은� 진리를� 내포

한다.� 이� 두� 책은� 직접적인� 신학이나� 교리의� 주제가� 아니더라도� 하나님의� 크신� 사랑과� 섭리를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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느끼게�하는�문학이다.�

또한� 성경은� 일상의� 찬양음악이� 원수들을� 이길� 강력한� 힘이요� 무기임을� 선포하여� 예술의� 진리

를� 나타내는� 능력이� 하나님께� 더� 가까이� 나갈� 수� 있는� 길임을� 나타낸다(느� 8:10;� 대하� 20,� 시�

149:5-9).� 사도�바울과�실라는�매를�맞고�옥중에서�찬양할�때에�감옥�문이�열렸고(행16:23-26),�

유다� 백성들은�암몬과� 모압과의� 전쟁에서�오직�찬양으로� 승리를� 거둔다(대하� 20:21-28).� 이사야�

42장� 8절에� “나는�여호와이니�이는�내� 이름이라�나는�내� 영광을�다른� 자에게,� 내� 찬송을�우상에

게� 주지�아니하리라”라고�말씀하시며� 음악을�통한�찬양이�그에게� 속한�것을�명하시고,� 그의�명령

인� 찬송은� 그의� 백성들의� 유익을� 위한� 것임을� 성경은� 말한다.� 즉� 찬송할� 때� 하나님께서� 그� 안에�

임재하심으로� 기뻐하시고,� 그의� 기쁨으로� 채우시며,� 그� 기쁨은� 우리의� 삶의� 고통과� 아픔� 그리고�

영적� 싸움�중� 큰� 힘과�무기가�되어,� 죄로부터의�해방과�치유를�선물�받고,� 믿음을�고백하여�온전

함으로�하나님께�한� 발짝�나아가게�하는�것이다.�

세� 번째� 성경에� 나타난� 예술의� 목적은� 인간의� 문명과� 개인의� ‘삶의� 풍요로움’에� 있다.� 창세기�

4:21-22에� 나타난� 인간� 문명의� 예술과� 기술의� 능력은� 인류의� 발전을� 위한� 하나님의� 계획을� 엿

볼�수� 있고,� 성경�중� 잠언은�영적인�부분을�떠난�일상생활의�분별�문제의�지혜를�다루고�있다(잠�

25:25;� 26:27).� 그� 외에� 인간의� 삶을� 위한� 음악� 예술은� 구약의� 이스라엘� 사람들이� 일상에서� 엿

볼� 수� 있다.� 그들은� 우물을� 파며� 노래했고(민� 21:16-18),� 포도� 수확을� 하며� 노래하고� 파수꾼도�

노래했다(사� 16:10;� 52:8-9).� 그들은� 전쟁을� 위해� 나팔을� 불었고(수� 6:20)� 승전가를� 불렀다(민�

21:27-30).� 음악은� 악령에� 괴로워하는� 사울의� 치료에� 사용되기도� 하였고(삼상� 16:14-23),� 솔로

몬은� 여인을� 향한� 사랑을� 표현하려� 노래하기도� 하였다(아� 1:8).� 이에� 쉐퍼는� “기독교� 예술은� 항

상�종교�예술,� 즉� 종교적� 주제를�다루는�예술이�결코� 아니다.� 인간으로서의�인간,� 즉� 감정,� 감정,�

몸,� 삶은� 시와� 소설의� 중요한� 주제이다.� ..� 기독교인이� 그의� 예술에서� 묘사한� 것은� (그리스도인

의)� 삶의�총체이다”라고�표현한다(Schaeffer,� 1981:� 95-96).�

마지막으로� 성경이� 말하는� 예술의� 목적은� 그� ‘아름다움을� 통해� 창조주께� 영광’을� 돌리기� 위해

서다.� 즉� 예술�작품은�인간에게�영감을�주는�아름다움이라는� 존재의� 가치를� 갖는다는� 것이다.� 하

나님은� 성막을� 제조하라� 명하시고� 이에� 대한� 자세한� 제작법을� 말씀하실� 대� 아론과� 그의� 아들들

의� 옷을� 만들되� 이는� “영광”과� “아름다움”을� 위해서(for� glory� and� beauty)라고� 두� 번� 말씀하신

다(출� 28:2,� 40).� 여기에� 쓰인� 히브리어� �는(티파라)תֶרָ אְפִת 아름다움을� 의미하고� 신학자들은� 여러�

의미로�이� 단어를�해석한다.� 미국의�문화신학자�더니스(William� Dyrness)의� 연구에�따르면,� 명사�

이� 티파라(תרָ אְפִת)� 구약에서� 40번� 나타나며� “장식(ornament)”� “화려함(splender)”� 또는� “영광

(glory)”을� 의미한다.� 외적� 아름다움이� 있는� 아론의� 예복과(출� 28:2),� 에스겔이� 이스라엘의� 미래

에� 대한�예언�중� 말한� “아름다운�면류관(겔� 16:12)”� 같이�외적� 화려함을� 말하기도� 하고,� “백발은�

영화의� 면류관(잠� 16:31)”과� 같이� 자랑스러운� 내적� 아름다움을� 뜻하기도� 한다(사� 61:10).� 역대

상� 29:� 13에는� “주의� 영화로운� 이름”의� 신성한� 표현에도� 사용되었다(Dyrness,� 2001:� 865).� 라

이켄이� 주장하는� 것처럼� ‘티파라’라는� 단어는� “예술적� 형태� 자체가� 아름다움의� 가치를� 지닌다”는�

것을� 보여주고,� 마찬가지로� 쉐퍼도� 성전� 장식에서� 표현� 예술의� 목적은� “실용적인� 기능이� 없다”고�

제안하며�아름다움�고유의�목적을� 주장한다.� 그리고�이� 고유한�아름다움은�하나님이�세상을�아름

답게� 창조하신� 이유를� 향하고� 있을� 것이다.� 그것은� 하나님께서� 영광을� 받으시기� 위함이며� 그가�

남겨두신�창조의�은총이다.

3. 예술의 오용과 남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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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의� 예술� 연구에서� 알아야� 할� 가장� 중요한� 사실� 중� 하나는� 예술은� 쉽게� 잘못�사용되어지며�

남용될� 수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인간이� 죄로� 타락하여� 전적으로� 부패했기� 때문에� 예술도� 죄와� 타락에

서� 자유롭지� 않음을� 성경은� 말하고� 있다.� 그리하여� 예술은� 우상이� 될� 수� 있고� 타락하여� 하나님

으로부터� 멀어지게� 만드는� 매개체가� 될� 수� 있음을� 보여준다.� 출애굽기� 32장의� 금송아지를� 만들

어� 우상� 숭배한� 예와,� 에스겔� 8장에�나타난� 이스라엘의� 곤충들과� 가증한�짐승들을� 벽에� 그려�우

상으로� 섬긴� 예가� 대표적이다.� 또� 다른� 예로� 열왕기하� 18:4는� 히스기야가� 모세가� 만든� 놋뱀을�

산산조각� 내었다고� 기록하여� 그� 당시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이� 하나님의� 명령으로� 만들어져� 치료의� 역

사를�가져왔던�놋뱀을�숭배하였음을�알�수� 있다(왕하� 5-6).� 음악에�대한�성경의�언급은�압도적으

로� 긍정적이지만� 부정적인�남용에� 대한� 예들� 또한�있다.� 선지자� 아모스는� “노랫소리를� 그치라(암�

5:23-24)”며� 그� 타락을� 암시하고� 술과� 방탕과� 어우러진� 모습으로� 비판하기도� 한다(암� 6:4-5).�

이사야� 5:11-12은� 술� 취한�방종한�사람들의�음악은�여호와�앞에�악한�것임을�선포한다.�

예술의� 오용과� 남용은� 어디에서� 비롯된� 것인지� 알기� 위해서는� 성경이� 말하는� 인간의� 죄와� 타

락으로�인한�우상숭배를�살펴보아야�한다.� 하나님께서는�우상�숭배에�대해�끊임없이�경고하고�계

신다(신� 4:19;� 출� 2:3-4).� 놀랍게도�성경에�나타난�우상숭배는�하나님의�형상을�만드는�일이었음

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출애굽기� 33장에서� 이스라엘�백성의�금송아지�우상숭배에� 대한� 하나님의� 용서에�

관한� 이야기는� 우상� 숭배에� 관한� 중요한� 관점을� 제공한다.� 이스라엘� 백성이� 하나님의� 용서를� 기

다리는� 중,� 하나님은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에게� 장신구를� 떼어� 내면� 다시� 생각해보겠다고� 말씀하신다

(5절).� 6절에� 백성들은� 장신구들을� 떼어내고� 하나님과의� 관계에서� 긴장이� 있은� 후(7-11절)� 놀랍

게도� 하나님은� 다시� 이스라엘과� 함께� 동행하실� 것을� 선포하신다(14절).� 이� 장신구들과� 그들의�

금송아지는� “썩어지지�아니하는�하나님의�영광을�썩어질�사람과�새와�짐승과�기어다니는�동물�모

양의�우상으로�바꾸었음(롬� 1:23;� 시� 106:19-20)”을� 말한다.� 죄로�인해�어두워진�불의한�인간들

이� 새와� 동물,� 파충류와� 닮은� 이미지와� 영원하신의� 하나님의� 영광을� 교환했음을� 뜻한다.� 하나님

의� 그� 어떤� 그의� 창조물과도� 대신할� 수� 없다는� 것이다.� 그리고� 그� 결과는� 하나님과� 멀어지는� 것

이다(출� 33:3).5)

즉� 우상은� 하나님의� 영광을� 나타내는� 세상의� 이미지이며,� 우상을� 향한� 갈망은� 하나님을� 향한�

인간의� 어리석고� 왜곡된� 마음을� 드러낸다.� 죄인들이� 찾고� 있는� 것은� 아이러니하게도� 하나님이지

만,� 불순종하여� 선악과를� 먹은� 인간은� 선과� 악을� 알기� 원하는� 욕심에서� 비롯된� ‘자율’의� 열매를�

맺었고(창� 3:5),� 하나님의� 은혜� 없이는� 진리를� 알지� 못하며� 해매이게� 되었다(렘� 2:11-13).그러나�

비록�인간이�타락하여�부패하였어도,�하나님은�그의�백성들에게�자신의�왕국에�들어가는�길을�예수�그리스

도를�통해�친히�제시하셨고,�이는�인간의�예술이�우상이�되며�하나님을�떠나게�하는�통로가�되기도�하지만�

하나님의�은혜와�진리�안에서�그에게�가까이�갈�수�있는�도구로�쓰임받을�수�있음을�말해준다.�즉� 예술은�

하나님을� 찬양하고� 그분께� 영광� 돌리는� 일에� 사용될� 수� 있지만,� 동시에� 인간은� 형태가� 선한� 예

술도� 우상으로� 만들� 수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이에� 예술적� 아름다움은� 본질적으로� 나쁘지� 않고� 하나님

을�영화롭게�하는�훌륭한�도구라는�원칙과,� 인간의�죄와�삼위일체�하나님의�구속사역을�이해하는�

것이�기독교�예술의�기본이�됨을�주장하며�이에�대한�신학적�교리를�이어갈�것이다.

IV. 예술안의 일반은총(common grace)과 기독교 영성의 대립(antithesis)

본� 장에� 전개될� 예술의� 신학적� 방향성을� 논하기� 전에,� 성경에� 하나님이� 예술가� 브살렐을� 부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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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� 모습(출� 31:1-11;� 35:30-36:2)을� 통해� 전제된� 기독교� 예술의�기본�원칙을�짚고�넘어갈�필

요가� 있다.� 그것은� 인간의� 예술적� 능력이� 하나님의� 선물이라는� 것과� 그� 예술가에게� 요구되는� 특

정한� 재능을� 하나님의� 영이� 부어주신다는� 것이다(출� 35:31).� 17세기까지� 예술은� 공예나� 과학과�

차별화되지� 않을� 정도의� 기술이나� 숙달을� 언급했으며� 예술을� 구성하는� 것의� 정의는� 시간이� 지남

에� 따라� 변해� 왔지만,� 일반적인� 설명은� 인간의� 상상력에� 기인한� 기술력에� 대한� 개념을� 언급하고�

있다(Art,� Encyclopædia� Britannica,� 2018).� 브살렐에게� 지혜,� 총명,� 명철과� 함께� 부여하신� 예

술적� 능력은�그가� 만들� 예술의� 내용을� 구성하는� 삶과� 세계에� 대한� 지혜와� 예술가가� 활동하는�물

리적인� 재료의� 특성에� 대한� 이해를� 의미� 할� 것이며� 이는� ‘예술적� 기술’을� 의미함으로� 숙달인� 장

인으로� 부르셨음을� 의미한다.� 이� 원칙이� 중요한� 이유는� 기독교� 예술은� 세상에서� 말하는� 예술의�

정의와� 마찬가지로� 무엇보다� 숙달된� 예술가로부터의� 뛰어난� 기술이� 필요한� 작품이어야� 한다.� 때

로는� 기독교의� 예술적� 내용들이� 기술적으로� 평범하거나� 그� 우수성이� 부족하여� 문화� 속에서의� 기

독교� 예술의� 영향을� 저해하는� 경향이� 있다.� 그러나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세상� 예술과� 다른� 한� 가지는�

예술의�수준�차이가� 아니라� 그� 능력의� 원천이� 하나님임을� 인정하며� 그분께� 영광� 돌리는�것일�것

이다.6)

본� 장에서� 살펴볼� 것은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예술에� 담긴� ‘영성’에� 관한� 주제이다.� 성� 아우구스투스

는�그의�저서『The� City� of� God』(하나님의�도성)� 에서�하나님의�선택된�백성들의� ‘하나님의� 도성’�

그렇지�않은�사람들의� ‘인간의�도시’의� 두� 사회에�대한�그의�비전을�설명하며,� 이� 두� 도시들은�천

사의� 타락� 이후� 서로� 싸웠던� 신앙과� 불신앙의� 두� 영적� 힘의� 상징에� 대한� 구체적� 주제들을� 다루

었다(Augustine,� 2003).� 모든�인간은�이� 두� 공동체�중� 하나에�속하고,� 그리스도인들은�하나님의�

도성으로� 향하는� 예수� 그리스도� 교회에� 속해있지만� 여전히� 세상� 문화� 속에� 산다.� 세상과� 그� 문

화는� 자신을� 사랑하고� 하나님을� 경멸하지만,� 세상� 속에서� 사는� 그리스도인들의� 마음에는� 기독교�

영성의� 대립(antithesis)의� 마음이� 존재하는� 어렵고� 복잡한� 지대에� 있다고� 표현할� 수� 있겠다.� 그

리스도인들은� ‘이미’� 하나님의� 도성에� 있지만� ‘아직� 아닌’� 시대에�살고�있음으로(히� 2:8-9)� 인간의�

문화의�세계�속� 영적�전쟁은�역사를�지나며�늘� 논쟁의�중심에�서�있었다.7)

니버(Richard� Nibuhr)가� 그의� 책� 『Christ� and� Culture』에서� 분류한� ‘문화와� 기독교’에� 대한�

다섯� 가지� 역사적인� 관점은� (1)� ‘문화에� 반대하는� 그리스도’로� 세상에� 대한� 단순한� 거부,� (2)� 교

회가� 지배적인� 문화의� 가치를� 반영하기� 때문에� ‘문화의�그리스도’� 관점,� (3)� ‘문화� 위의� 그리스도’

로� 그리스도께서� 인간의� 열망보다� 더� 높은� 수준으로� 사회를� 끌어� 오신다는� 믿음,� (4)� ‘역설� 속의�

그리스도와�문화,’� (그리스도인들은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요구와�문화의�요구�사이에서�영구하지만�희

망하는� 긴장� 속에서� 살고� 있는� 루터교의� 위치)� (5)� 문화는� 문화가� 전복된� 인간� 본성과� 교회를�

그� 환경� 속에서� 사람들을� 개종시키는� 것으로� 간주하여� 세계의� 불빛으로� 비추는� 것으로� 보는� ‘문

화� 변혁자’이다.� 이� 다섯� 가지� 문화관은� 모두� 성경을� 근거로� 펼친� 주장으로,� 필자는� 역사의� 문화

와� 예술의� 상황,� 그� 안의� 개별적� 분야,� 시대에� 따라� 강조되어야� 하는� 세계관이� 달라짐을� 관찰하

였다.� 이에�필자는� “역사에� 나타난� 여러�유형의�기독교�문화관은...� 복음과�신앙이�상황과�여건에�

의해� 다양하게� 굴절되는� 모습”이� 나타나고� “이를� 바로잡는�방법은� 성경적� 원리로� 돌아가는� 것”임

에� 신국원의� 지적에� 동의한다(신국원,� 2002:� 130).� 그� 과제는� 성경적� 연구의� 범위가� 광대하고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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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적인� 신학적� 주장들� 또한� 비교분석해야� 하겠지만,� 지면의� 한계로� 본� 장에서는� ‘문화와� 엮어

진�기독교�예술의�관점들’을� 논하기�위해�성경이�말하는�일반�은총의�교리와� 기독교�영성의�대립

(antithesis)을�정리하여�논지를�이어가고자�한다.� �

1.  기독교 영성의 대립(antithesis)과 예술

대립(antithesis)은� 그리스도인과� 비� 그리스도인을� 구별하는� 윤리적이고� 영적인� 기독교� 철학적�

용어로� 일반은총(common� grace)과� 반대의� 특별은총의� 개념과� 함께� 연결되어� 설명되어진다

(Bahnsen,� 2007:� 101).� 반� 틸(Cornelius� Van� Til)에� 의하면� ‘대립’은� 비� 그리스도인들을�구별하

는� 수단� 일뿐만� 아니라,� 그리스도인이� 믿는� 진리의� 공식화의� 열쇠이기도� 하다(Van� Til,� 1976:�

295-330).� 대립은� 그리스도� 안에서의� 하나님의� 구속에� 의해� 창조되며,� 본질적으로� 분노의� 자녀

였던� 죄인들(엡� 2:1-3)에게� 새로운� 마음을� 주어,� 죄악된� 중심적� 마음과� 행동과� 대조적으로� 삼위

일체�하나님의�진리적�성향을�부여했음을�전제한다.� 그리하여�성경은�하나님의�왕국이�세상에�속

하지� 않음과(요� 18:36),� 예수� 그리스도는� 평화가� 아닌� 검을� 주러� 오셨으며(마� 10:34),� 세상이�

그의� 백성들을� 미워할� 것과(요일� 3:13),� 그의� 백성들의� 투쟁은� 육과� 혈에� 있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공

중권세를�장악한�어둠의�영적세력을� 대항하는� 것이며(엡� 6:12),� 그의� 백성들은� “육신으로� 행하나�

육신에� 속한� 것이� 아니”고� “하나님의� 능력”으로� “하나님� 아는� 것을� 대적하여� 높아진� 것을� 다� 무

너뜨리고� 모든� 생각을� 사로잡아� 그리스도에게� 복종”(고후� 10:3-5)하는� 자들인� 것을� 명시하고� 있

다.� 또한� 공중권세를� 잡은� 사탄은� “귀신의� 왕”(막� 3:22)이요,� 그리스도에게� 그� 모든� 세상� 권세와�

영광을� 주겠노라고� 시험한� 존재로(눅� 4:6)� 이� 세상의� 믿지� 않는� 사람들의� 마음을� 어둡게� 하여�

그리스도의� 영광의� 복음의� 빛을� 보지� 못하게� 만들며(고후� 4:4)� 이� 사람들은� “악한자의� 아들들”

(마� 13:38)이라� 불린다.� 그리스도인들은� 거룩하며� 이� 사람들에게서� 구별되어� 있어� 그들과� 함께�

멍에를� 메거나� 사귀지� 말� 것을(고후� 6:14)� 권면한다.� 즉� 하나님은� 어둠에게서� 그의� 자녀들을� 건

져내어�사랑하는�아들의�왕국으로�옮긴�것이다(골� 1:13)�

이렇게� 대립은� 성경적� 가르침으로� 구약을� 통틀어서� 인간은� 하나님과� 그의� 목적으로부터� 소외�

된� 것으로� 묘사되고(창� 6:5)� 인류는� 자아가� 중심이� 되어� 죄의� 목적으로� 향하게� 된� ‘완전히� 타락’

하고� ‘부패’하여� 태어나면서� 원죄를� 가진� 존재이지만,� 하나님의� 전적인� 은혜로� 구속의� 길을� 얻었

고� 그� 길을�가는� 사람들은�하나님의�영광을�위해� 살도록� 구별되면서�시작되었다.8) 이�대립은�결

코� 완화될� 수� 있는� 성질의� 것이� 아니며,� 그의� 백성들을� 향한� 특별한� 은총과� 함께� 그의� 백성들의�

마음에� 하나님의� 통치가� 퍼져� 나가야만� 한다.� 하나님은� 이들을� 통해� 아직� 구속받지� 못한� 죄인들

을� 구원함으로써� 영광을� 구하고� 계시며� 그의� 백성들과� 함께� 싸우심으로� 승리로� 이끄신다.� 이� 대

립의� 개념을�가장�잘� 이해한�사람들�중� 하나로�성� 아우구스투스는� ‘자기를�버리고�하나님을�사랑

하는�자’와� ‘하나님을�버리고�자기를�사랑하는�자’로� 구별하여�언급하였다(Augustine,� 2003).�

이� 대립의�교리의�핵심은�그리스도인들의� 삶을�경건하게�만드는� 것이며(딤전� 4:4-8),� 그리스도

인의� 정체성을� 세상� 속에서� 믿지� 않는� 자들을� 사랑하고� 주님께� 항복하도록� 설득해야� 하는� 사명

을� 가지고� 있기� 때문에� 두� 나라에서� 충성을� 다하게� 이끈다.� 그렇다면� 인류의� 도성에서� 하나님의�

도성으로의� 여행에� 예술은� 어떤� 관련이� 있는가?� 그리스도인들은� 자신들의� 세계관을� 이해하고� 그

를� 관점으로� 세상문화와� 예술을� 바라봐� 옮고� 그름을� 분별할� 지혜를� 가지고� 이� 여정을� 출발해야�

할� 것이다.� 그리스도를� 믿는� 예술가들은� 자기중심주의가� 아닌� 삼위일체� 하나님� 중심의� 작품들을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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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� 그들의� 문화를� 발전시켜야� 하고� 예술을� 대하는� 그리스도인들은� 그� 능력을� 부어주신� 하나님

을�찬양하며�그에게�가까이�가는�길을�걸어가야�한다.� 그러나�현대의�그리스도인들은�인본주의에�

바탕한� 예술의� 의미를� 받아들여� 예술을� 신격화하고� 왜곡된� 인간의� 마음을� 표현한� 허무주의

(nihilism),� 외설과� 폭력� 쾌락에� 대한� 사실주의(realism),� 반윤리적� 자유주의� 등에� 문을� 열어� 예

술의� 본질을� 하나님과� 분리하여� 사유하는� 경향이� 만연하다.� 이에� 문화와� 예술의� 복음적� 진리의�

선교에� 대하여� 개혁주의� 기독교� 신학이� 상대적으로� 주의를� 기울이지� 않았고� 높은� 수준으로� 발전

되지� 못했음을� 인정해야� 한다.� 이러한� 시대에서� 현대의� 교회와� 그리스도인들은� ‘대립’의� 교리가�

필요한�것이다.� 무엇보다�그리스도를�믿는�믿음�안에서� ‘대립’의� 개념이�토대가� 되어�예술을�대하

는� 그리스도인들은� 세상의� 것에� 대하여� 의심을� 하고� 무엇이� 어떻게� 왜곡되어� 나타나는지� 작품들

을� 통해� 구별하는� 기준을� 가지고� 있어야� 한다.� 이는� 교회� 밖의� 예술은� 세상적인� 일이라고� 여기

는� 단순하고� 안일한� 태도에서� 벗어나� ‘대립’의� 터널을� 통해� 그� 작품� 안의� 기독교적� 비전을� 찾아

봐야� 하는� 것이� 그리스도인들의� 문화적� 사명일� 뿐� 아니라,� 예술을� 대하는� 일상에서� 개인의� 신앙

과�직결되어�나타나는�문화�속� 영적�전쟁의�승패에�대한�중대한�요인이기�때문이다.�

2. 일반은총과 예술

반면� 일반은총(창조은총)은� 그리스도인들에게만� 주어지는�특별한�은혜� 외에� 창조주� 하나님께서�

자신의� 형상을� 지닌� 모든� 사람에게� 주신� 은혜와� 은사를� 뜻한다.� 이� 은총은� 세상에� 만연한� 악과�

죄의� 영향을� 억제시키고�삶을�유지시킬�육체적�건강,� 물질적� 번영,� 인간의�자유와�도덕을�형성한

다.� 이는� 사회질서와� 과학,� 산업의� 발전,� 사랑,� 예술적� 창조성,� 다양한� 지혜는� 인간의� 구원과� 관

계없이� 하나님으로부터� 온� 것임을� 뜻하며,� 많은� 성경말씀은� 이를� 지지한다.� 비� 그리스도인들을�

사랑하라는�예수� 그리스도의�명령(마� 5:44-45)과� 의로운� 자와�불의한�자를�위해�비를� 내리게�하

신다는� 날씨에� 대한� 하나님의� 은총(시� 148,� 행� 14:16-17)과� 인류에게� 부어주신� 양심의� 은총(롬�

1:14-15;� 2:14),� 인류의� 농업과� 교육과� 과학에� 대한� 은총(사� 28:23-29),� 성공과� 번영� 행복에�

관한� 은총(시� 104:14-15,� 행� 14:16-17,� 고전� 4:7-8)� 등의� 구절들은� “온갖� 좋은� 은사와� 온전한�

선물이�다� 위로부터� 빛들의� 아버지께로부터� 내려옴”(야� 1:17)을� 가리킨다.� 그러므로�하나님의�직

접적인�증여와� 별개의� 선한� 것은� 존재하지� 않으며� 하나님을�떠난�독립적인� 선은� 없기� 때문에�하

나님은�세상에�가득한�하나님의�선하심이�발견�될� 때마다�경배�받아야�마땅한�것이다.

하나님의� 일반은총의� 목적은� 창세기� 1:28-29에서� 하나님이� 인간에게� 복을� 주시며� 명령하신� �

“생육하고� 번성하여� 땅에� 충만하라,� 땅을� 정복하라,...� 땅을� 다스리라”의� ‘창조� 문화명령에� 대한�

성취’로� 하나님이� 창조하신� 나머지� 피조물에� 대한�지배권에�있다(Frame,� 2001:� 3).� 이� 문화명령

은� 하나님의� 은혜롭고� 선하신� 성품,� 즉� 인간들의� 불순종에도� 불구하고� 죄인에� 대한� 그의� 진정한�

사랑을�보여준다.� 이에�하나님으로부터� 온�일반적인�은총들의�최종� 단계는�결국�하나님을�찬양하

는� 것이며� 그래야만� 한다(Van� Til,� 2002:� 119-121).� 만약� 그리스도인들이� 일반은총으로� 인한�

영광을�하나님께� 돌리지� 않는다면� 과연�누가�그� 영광을�돌린다는� 것인가?� 이� 창조로부터의� 은총

에� 대한� 교리가�없다면� 하나님이� 모든� 선하심의� 원천이� 되는� 영광을�받을� 수� 없으시며� 그리스도

인들은� 일반적� 선함과� 아름다움에� 직면했을� 때� 창조주에게� 찬양을� 돌리지� 않음으로� 중요한� 것을�

잃을� 수도� 있음을� 직시해야� 한다.� 그리스도인은� 일반은총이� 발견� 된� 곳마다� 선을� 인정하는� 것에�

가장� 열려� 있어야� 하나님께서� 영광을� 얻을� 수� 있다.� 그러므로� 그리스도인은� 비� 그리스도인이� 제

작한� 예술� 문화에� 자유롭게� 참여할� 수� 있으며,� 기독교� 영성의� ‘대립’과� 타협하지� 않는� 한� 적극적

으로� 기여할� 수� 있고,� 비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예술에� 삶의� 일부� 진리와� 통찰력,� 선함을� 가지고�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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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� 인식하여� 그� 안의� 일반적� 은총을� 통해� 하나님께� 영광을� 돌리는� 존재여만� 하는� 것이다.� 바울

이� 신학적� 요점을� 증명하기� 위해� 구약� 성경을� 인용했듯이� 또한� ‘이교도� 문학자들의� 글’들� 또한�

인용한�것과(행� 17:28)� ‘고전� 문학’에서� 인용한� 표현들은� 이러한� 일반은총의�선함에� 예민하게�반

응하여�이를�진리에�적용시킨�좋은�예이다.9)

3. 일반은총과 대립의 관계 

‘문화� 안의� 선함’을� 나타내는� 일반은총과� ‘부패한� 문화를� 경계’하는� 대립은� 역설의� 관계에� 있음

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그렇다면� 예술의� 경우� 어떤� 적용을� 해야� 하는가?� 세상� 문화와� 그리스도인으로서

의� 대립의� 치중의� 방향은� 그� 사람이� 어떤� 문화에서� 왔으며� 어디로� 향하는지� 말해준다.� 예술에�

있어서� 이� 관계는� 가장� 균형적인� 방법이� 필요하다.� 그리스도인들은� 예술을� 대함에� 있어� 기독교�

영성의� 대립을� 실현하고,� 동시에� 하나님이� 주신� 일반적인� 선한� 것에� 관심을� 기울이고� 그� 은총을�

존중해� 긴장을� 유지해야� 한다.� 문화� 안의� 다양한� 종류와� 성질에� 따라� 어떤� 경우에는� 더� 대립적

이고� 어떤� 경우에는� 상대적으로� 일반은총이� 더� 많이� 분포하지만,� 만약� 한� 가지의� 우선순위를� 정

해야� 한다면� 대립을� 택해야� 한다.� 대립이� 일반은총보다� 더� 중요하고� 기본이� 되며� 일반은총을� 세

상으로�떨어뜨리지�않도록�하는�안전한�경비이기�때문이다.�

에드워즈(Jonathan� Edwards)는� 그의� 논문� 『The� Nature� of� True� Virtue』(진정한� 미덕의� 특

성)에서�미덕을�도덕성과�아름다움에�관련하여� “진정한�미덕”과� “부차적인�미덕”으로�나누어�설명

하여,� 진정한� 미덕은� 하나님과� 직접� 관계된� 아름다움으로,� 부차적인� 미덕은� 세속� 세계에� 만연한�

열등한�미덕으로�정의하고�있다(Edwards,� 1960,� 2).� 이� 미덕은�일반은총에�속한�예술적�요소들

이� 포함되며,� 부차적인� 미덕은� 진정한� 미덕의� 특성과는� 관계가� 없음을� 주장하였다.(Edwards,�

1960:� 27-40)� 이� 두� 미덕과의�사이에� 균형적� 관계를� 연구한� 카이퍼(Abraham� Kuyper)는� 일반

은총의� 궁극적인� 목적을� 확신하며� “특별은총이� 없다면� 일반은총은� 아무런� 목적이� 없다”(Van� Til,�

2001:� 119)고� 주장한다.� 즉� 그� 두� 미덕의� 관계� 안에� 서로� 겹쳐질� 수� 있는� 공간이� 존재하고� 일

반은총은�특별은총에게� “작동할�수�있는�기초”를� 제공한다는�것이다(Van� Til,� 2001:� 121).10)

카이퍼의� 일반은총과� 특별은총에� 대한� 교차적� 관점은� 기독교� 예술의� 본질을� 적용시킬� 때� 잘�

드러난다.� 기독교� 피아니스트이자� 교회음악� 박사인� 최미야는� 카이퍼의� 은총� 이론을� 기악� 음악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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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시키며�예술을�대하는�그리스도인의�의도와�수용의�방향이�중요하다는�결론을�얻는다.

예술음악은� 오직� 하나님의� 일반은총만을� 표현하기� 때문에� 하나님의� 음악적인� 아름다움이� 우

선적으로� 강조가� 되고,� 그� 결과,� 어떤� 예술음악이� 크리스천� 연주자들의� 믿음에� 의해� 구속받을�

수� 있다� 하더라도,� 감상자들은� 하나님의� 구속적인� 은혜에� 대해서� 거의� 알아챌� 수가� 없다.� 오직�

크리스천�음악,� 특별히�크리스쳔�예술음악을�통해서만�감상자들이�하나님의�아름다움과�그의�진

리를� 공유할� 수� 있다.� 결과적으로�크리스쳔� 예술음악은� 일반은총의� 궁극적인� 목적-특별은총으로�

인도함-을� 성취하는� 아주� 좋은� 예가� 된다.� 그런데� 이러한� 일반은총의� 궁극적� 목적의� 달성은� 작

곡자,� 연주자,� 그리고�감상자의�의도와�수용의�면과�관련이�있다� (최미야,� 2016:� 72)

그리스도인들은� 예술� 안에� 표현된� 세속적인� 견해와� 가치관을� 거부하지만� 세속적인� 예술작품으

로부터� 좋은� 것을� 발견하면� 우리는� 개혁주의� 기독교적인� 방식으로� 변혁� 또는� 이전해야� 한다.� 하

나님의� 창조� 원리의� 일반� 은총의� 진리를� 받아들이고� 그� 안의� 하나님으로부터� 온� 아름다움을� 찾

아야� 함을� 의미한다.� 이는� 교회와� 예배� 밖에서� “왕을� 위한� 문화적� 명령을� 성취하는� 것”이다(Van�

Til,� 2002:� 124).� 이� 선하고� 아름다운�것을� 선택하고�세속적인�것을�거절�할� 것을� 결정할� 때� 큰�

분별력이� 필요하다.� 이� 분별력은� 그리스도인들의� 문화를� 여는� 성경을� 통해� 얻어야� 하며� 그� 안의�

하나님의� 창조와,� 죄로� 인한� 타락,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통한� 구속� 역사� 가운데� 위치하는� 예술의� 역

할과� 목적을� 마음� 판에� 새기고� 목에� 걸� 때� 하나님의� 나라를� 위한� 예술� 활동이� 가능한� 것이다.�

즉,� 앞서�언급한� ‘대립의�토대’를� 말한다.� 그렇다면� 이� 변혁의� 목적은� 무엇일까?� 신국원은� 그리스

도인들의� 예술� 활동을� 통한� “문화선교”의� 목적은� 결국� “하나님� 나라를� 확장하고� 그� 의를� 추구함

(신국원,� 2002:� 202)”이라고�말한다.

일반은총의� 수용은� 때로는� 위험하지만� 성경은� 그� 가치가� 있음을� 말한다.� 성� 아우구스투스는�

이스라엘인들이� 출애굽을� 하였을� 당시� 부패했던� 이집트인들의� 많은� 부를� 가지고� 가나안� 땅으로�

향했음을� 언급하며,� 하나님의� 도성으로의� 여행은� 세속� 적인� 것� 안의� 일반은총을� 포함할� 수� 있음

을� 암시하고,� 그것이� 하나님의� 섭리라고� 주장한다(Augustine,� 1988,� 554).� 인간의� 예술을� 통해�

하나님의� 영광에� 이르기에는� 제한적이고� 모자라지만� 인간적이고� 세속적인� 모든� 지식과� 예술적�

자원을�던져버려야�함을�의미하지는�않는다.� 쉐퍼(Francis� Schaeffer)가� 요한계시록� 15:2-3을� 묵

상한�후� “예술은� [마지막� 때에]� 하나님�나라의�문에서�멈추지�않는다.� [이� 땅의]� 예술의�형태들은�

바로� 하나님의� 왕국으로� 운반된다.� 이에� 어떤� 플라톤� 이론의� 분리의� 개념이� 있을까?� 결코� 분리

는� 없다(Shaeefer,� 1982:� 390)”라고� 확신한다.� 카이퍼� 역시� “문화는� 영원한� 미래를� 가지고� 있

다.� 죄와� 얽힌� 모든� 것은�멸망할� 것이란� 제한적�소멸은� 있지만,� [문화의]� 기원과� 본질에� 대한� 기

본적인� 의미는� 새� 땅에서도� 계속될� 것이다”라고� 일반은총의� 선한� 역할을� 지지한다(Van� Til,�

2002:� 121).� 견고한� 대립의� 이해� 안의� 선함의�발견은� ‘기독교� 예술’을� 이해할�가장� 중요한� 성경

적� 토대중� 하나라� 할� 수� 있으며,� 둘� 사이의� 균형에� 대한� 이해는� 그리스도인의� 삶을� 하나님의� 도

성으로�인도하는�올바른�기독교�예술의�지표라�할� 수� 있겠다.

Ⅲ. 기독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

그렇다면� ‘기독교� 예술’이라는� 호칭은� 구체적으로� 어떠한� 예술에� 가능한� 것일까?� ‘기독교� 예술’

은� 그리스도인이� 주체가� 되어� 만드는� 예술들� 뜻하는가?� 그렇다면� 영국의� 유명한� 동성애� 작곡자

로� 알려진� 무신론자� 마이클� 티펫(Michael� Tippett)이� 제작한,� 성� 아우구스투스의� 『고백록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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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onfession)에� 쓰여진� 글과� 라틴� 정통� 성경(Vulgate)만을� 인용해� 가사를� 담은� 오라토리오

(oratorio),『Vision� of� St.� Augustine』(성� 아우구스투스의� 비전)은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될� 수� 없을� 것

이다.11) 또한� 정신병을� 앓다가� 자살로� 생을� 마감한� 반� 고흐(Van� Gogh)의� 수많은� 성화들은� 기

독교� 예술의� 범주에� 들지� 못할� 것이다.� 그렇다면� 기독교� 예술이란� 특별히� 그리스도인들을� 위해�

또는� 예배� 장소에서�경건과� 예배의식을�강화하기� 위해� 사용된� 예술일까?� 그러면� 극장� 개봉을�목

표로� 한� 멜� 깁슨(Mel� Gibson)의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주제로� 한� 영화� 『The� Passion� of� the� Chris

t』(그리스도의� 고난,� 2004)는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될� 수� 없을� 것이다.� 미술관에� 전시되어� 있는� 성경�

주제의�작품들과�기독교�신앙을�그린�수많은�문학작품�또한�마찬가지다.� 그렇다면�기독교�예술이

란� 성경적� 이야기� 또는� 명백하게� 기독교와� 관련된� 주제,� 상징� 및� 인물을� 표현한� 성화와� 관련이�

있는� 예술일까?� 그렇다면�기독교� 정신을� 표현하고�수많은�영적� 영감을� 주는� 한국의� 윤동주� 시인

의� 많은� 시들은� 이� 범주에서� 벗어날� 것이며,� 빛과� 색깔의� 아름다움을� 통해� 자연을� 표현해� 하나

님의� 놀라운� 창조물에� 대해를� 생각하게� 하는� 수많은� 미술작품들과� 아름다운� 기악곡들� 또한� 제외

될�것이다.�

서론에서� 언급했듯이� 기독교� 예술에� 대한� 명백한� 정의는� 어떤� 방식으로든지� 충분하지� 않다.�

그� 이유는� 타락하여� 죄에� 왜곡된� 인간의�마음과� 예술의� 초월적인�힘이� 언제나� 연결되어�있기�때

문이다.� 마리탱(Jacques� Maritain)이� 지적했듯이,� 음악,� 예술은� 사물을� “자신보다� 더”� 만들� 수�

있으며,� 보는� 것과� 경험하는� 것의� 행위를� 넘어서� 더� 깊은� 인식� 수준으로� 침투한다(Maritain,�

1978:� 127).� 그러므로� 기독교� 예술을� 정의하고� 이해하기� 위해서는� 성경이� 말하는� 예술의� 이해

를� 바탕으로,� 문화의� 도전에� 대한�기독교의� 방향성� 연구와� 함께,� 다양한�기독교�교리들을�인식함

으로� 평가되고� 사유되어져야� 할� 것이다.� 앞� 장에서� 결론� 지었듯이� 예술이� 표현할� 수� 있는� 기독

교적� 요소는� 기본적으로�스타일,� 형식� 또는� 주제의� 문제가� 아님을� 살펴보았고,� 기독교의� 여러� 가

지� 주제에� 대해� 작품이� 구체화하는� 관점보다는� 오히려� 예술� 작품이� 기독교적� 관점을� 구현하거나�

기독교� 신앙과� 교차할� 수� 있는� 다양한� 방법이� 있음을� 엿보았다.� 이를� 바탕으로� 본� 장에서� 소개

하는� 세� 가지� 기독교� 관점은,� 쉐퍼가� 분류한� 세� 가지� 예술의� 목적에� 근거한� 네� 가지� 종류의� 예

술적� 관점과(Shaeffer,� 1982:� 396-96,� 401),� 라이켄이� 분석한� 예술에� 대한� 세� 가지� 기독교적�

관점(Ryken,� 2005:� 199-205)을� 카이퍼와� 반틸의� 일반은총론과� 대립� 이론,� 또한� 신국원의� 개혁

주의의�관점을�참고하여�재평가하고�변형하여�분류한�것으로,� 기독교�신앙과�예술의�관계적�본질

과� 이를� 꿰뚫어� 볼� 수� 있는� 시각에� 대한� 이해의� 틀을� 제공할� 것이다.12) 이� 틀은� 기독교적� 요소

의� 예술참여의� 수준과� 방법에� 따라� ‘독점적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,’� ‘암시적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,’�

‘내재적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’로� 나뉘며� 서론에서� 언급한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렌즈� 또는� 안경에� 투사되

는� 관점들이라� 할� 수� 있겠다.� 예로� 들어질� 다양한� 형식의� 예술작품들은� 이� 관점들의� 다양성과�

예외성을� 모두� 다� 설명하기에� 한계가� 있지만� 각� 관점� 연구를� 장려할� 영감의� 원천으로� 이해되어

져야�한다.

1. 독점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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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� 번째로� 다룰� ‘독점적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’은� 작품의� 주제가� 명시적으로� 기독교� 교리와� 신앙

을� 담고� 있는� 예술을� 뜻한다.� 즉� 그리스도의� 탄생,� 사역,� 고난,� 죽음,� 부활,� 승천에� 관계한� 복음

의� 내용을� 다룬� 예술,� 천국� 및� 성경적� 사건들과� 회개와� 기도� 등의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신앙생활을�

담은� 예술,� 또는�삼위일체�하나님의� 구속사역에� 관계된� 주제를� 다룬� 예술을� 뜻한다.� 뿐만�아니라�

전적으로� 기독교� 교리와� 성경에� 대한� 그리스도인의� 신앙적� 반응을� 다룬� 예술� 또한� 포함된다.� 이�

관점의� 예술은� 중심을� 삼위일체� 하나님과� 성경이� 말하는� 진리에� 두고� 있으며,� 예술가와� 그� 예술

가의� 작품이� 하나님의� 영광을� 나타내는� 것에� 최고� 목적을� 두고� 그� 안에� 표현된� 다른� 모든� 삶의�

영역을� 하나님과� 연결시켜� 표현한� 예술이다.� 이� 관점은� 기독교� 공동체와� 세상� 문화� 속에� 공식적

으로� ‘기독교�예술’이라�불리기에�안전한�범주에�있음을�제안한다.�

이� 관점의� 기독교� 예술은� 기독교� 세계관의� 독점적� 비율과� 함께� 그� 작품을� 통해� 하나님께� 더�

가까이� 나아갈� 수� 있게� 돕는� 명확한� 목적을� 가지고� 있다.� 성경� 안의� 예로는� 시편에� 기록된� 다윗

의� 노래시들과� 홍해의� 기적� 후에� 부른� 모세의� 찬송시� 등이� 있고,� 바울의� 복음에� 대한� 문학적� 웅

변들과,� 요한계시록의� ‘어린양’과� ‘두루마기’� 등의� 비유를� 통해� 마지막� 심판� 때에� 대한� 환상� 가득

한� 예언서� 또한� 이� 범주에� 속한다.� 기독교를� 국교로� 공인하고� 기독교� 예술을� 발전시킨� 로마� 시

대의� 성화� 작품들로� 시작해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명시적으로� 보여주는� 수많은� 성가와� 미술,� 건축� 및�

조각� 작품,� 시들과�문학작품� 또한�이에�해당한다.� 이러한�작품들은�때로�그리스도인의� 신앙�여정�

속에� 극적인� 변화를� 일으키기도� 하고� 잔잔하지만� 마음에� 깊게� 들어와� 삶의� 패러다임을� 바꾸기도�

한다.� 이에� 좋은� 예로� 13세기� 화가였던� 맛디아� 그뤼네발드(Matthias� Grünewald)의� 작품

『Crucifixtion』(십자가� 처형)은� 그리스도의� 십자가� 처형의� 상징적인� 그림으로,� 그리스도의� 십자가�

죽음� 당시� 어두워진� 하늘� 아래� 십자가를�안고� 있는� 어린� 양의� 모습을� 상징적으로� 묘사하고�있으

며� 양� 아래� 성배는� 그� 어린� 양의� 피를� 받고� 있다.� 십자가� 왼쪽에는� 마리아와� 막달라� 마리아,� 그

리고� 요한의� 애도하는� 이미지와� 십자가상의� 그리스도의� 고뇌가� 느껴지는� 고개� 숙인� 머리에� 가시

관과� 못� 박혀� 있는� 손과� 발,� 그리고� 오른쪽에� 그리스도의� 크기보다� 작은� 크기로� 그려진� 세례요

한의� 모습이�그려져�있다.� 세례요한이� 그리스도를� 가리키는�손가락의� 끝부분에는� “그는� 흥하여야�

하고� 나는� 쇠하여야� 한다”는� 요한복음� 3:30절의� 구절이� 헬라어로� 적혀져� 있다.� 성육신하신� 그리

스도의� 증인이며� 구약의� 선지자들� 중� 마지막이자� 가장� 위대한� 선지자� 세례요한이� 순수하게� 모든�

영광과� 찬사를� 예수� 그리스도께� 돌리는� 모습이다.� 20세기의� 저명한� 신학자� 칼� 바르트(Karl�

Barth)는� 1915년� 이� 작품을� 마주한� 후� 자신의� 신학� 연구의� 중심이� 오직� 예수� 그리스도여야� 하

며� 세례요한과� 같은� 겸손한� 자세로� 성경에� 대한� 그의� 견해를� 펼쳤다고� 말한다(Barth,� 1957:�

76).

존� 번연(John� Bunyan)의� 저서� 『The� Pilgrim’s� Progress』(천로역정,� 1678)는� 순례자의�여정을�

은유,� 비유법을� 사용해� 수많은� 찬송시와� 상징적� 미술작품을� 예를� 들어� 자세히� 묘사한� 기독교� 문

학소설로� 지금� 현재까지도� 많은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신앙여정을� 격려하고� 위로하는� 뛰어난� 문학작품

이다.� 순례자� ‘크리스챤’을� 인도하는� ‘안내자’의� 복음과� 천국에� 대한� 설명은�신학적으로� 뛰어난� 내

용의� 글들이며� 번연의� 상상으로� 이루어낸� 순례자의� 여정� 속� 영적� 장애물들의� 표현은� 시대를� 넘

어� 강력한� 기독교의� 진실을� 말하는� 힘을� 가지고� 있다고� 평가된다.� 한국의� 문학적� 예로는� 기독교�

시인� 김남조(1927)의� 시들을� 들� 수� 있다.� 그� 중에� 「가시관과� 보혈」은� 십자가에서� 못� 박혀� 돌아

가시는� 예수� 그리스도의� 마음을� 상상하여� 그리스도의� 관점에서� 그의� 백성들에게� 말하듯� 쓴� 애절

한�사랑의�시로�복음의�전반적�내용을�함축하여�들려주는�아름다운�기독교�시로�꼽힌다.

또한� 2014년에� 미국에서� 상영된� 제임스� 킨드버그의� 다큐멘터리� 영화� 『Sing� Over� Me』(싱� 오

버� 미)는� 하나님의�무한하신� 은혜로� 동성애들�극복한� 미국의� 시편� 작곡가� 데니스�저니건(Dennis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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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rnigan)이야기를�담은�뛰어난�예술�영화이자�독점적� 관점의�기독교�예술이다.� 동성애를�옹호하

는� 자유주의� 교회들에� 맞서� 복음주의적� 진실을� 전하는� 강력한� 메시지를� 담은� 이� 영화는,� 한국에

서는� 『약할�때� 강함� 되시네』(You� are� my� All� in� All)의� 작사�작곡자로�유명한�저니건이�만든�수

많은� 복음송과� 아름다운� 시편� 곡의� 찬송들과� 함께� 핵심적인� 성경구절을� 중심으로� 한� 다큐멘터리�

영화로,� 동성애는� 성경이�말하는�죄이며�죄의�삵은� 사망임을(롬� 6:23)� 선포했다.� 이� 시대의�난제

를� 개혁주의� 독점적인� 기독교� 관점으로� 풀어내었고,� 이� 영화를� 통해� 용기를� 얻고� 변화� 받은� 동

성애자들의� 간증은� 예술의� 초월성으로� 인하여� 하나님께� 영광을� 돌리고� 잃어버린� 영혼을� 그에게�

인도하는�도구로�쓰임�받을�수� 있는�기독교�예술의�중요성을�말해준다.�

3. 암시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

예술을� 보는� 두� 번째� 기독교적� 관점은� ‘암시적’� 관점이다.� 이� 관점은� 예술가가� 성경과� 기독교�

교리� 또는� 기독교� 상징에� 대한� 암시를� 작품에� 사용한� 예술에� 해당된다.� 기독교의� 상징적� 언어를�

사용하거나� 성경� 어휘� 또는� 기독교� 신앙의� 내용을� 일부� 사용하여� 암시적으로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표

출하는� 예술이� 이� 관점의� 예술에� 해당된다.� 이� 관점의� 예술에는� 기독교� 세계관� 이외에� 다른� 세

계관들과� 통합되어� 있는� 경우가� 많이� 있지만,� 예술가의� 기독교� 암시를� 통해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삶�

가운데� 역사하시는� 하나님의� 은혜를� 경험하게� 도울� 수� 있다.� 성경에서의� 예로� 잠언과� 에스더를�

들� 수� 있다.� 잠언은� 인간의� 삶에� 필요한� 분별력과� 도덕적� 태도에� 대한� 격언들을� 은유와� 비유를�

통해� 표현한� 문학적� 글로,� 고대� 근동� 랍비들의� 삶의� 지혜에� 관한� 세계관이� 일부� 투영되어� 있으

며(Niehoff,� 2012:� 279-80),� 하나님을� 아는� 지혜가� 부분적으로� 암시되어� 있는� 암시적� 기독교�

관점의� 문학이라� 할� 수� 있다.� 에스더� 또한� “금식하여� 부르짖은(에� 9:31)”� 기독교적� 실천의� 암시

와�함께�이스라엘�백성의�민족주의�세계관을�나타낸�책이고,� 이스라엘을�위기에서�구원하시는�하

나님의�섭리를�암시하고�있다.�

이� 암시적� 관점은� 예술� 속� 기독교적� 암시가� 차지하는� 크기에� 기독교� 신앙에�대한� 헌신도가�결

정된다.� 진정한� 기독교인� 예술가들의� 예술� 속에는� 기독교적� 암시의� 의미로� 가득� 차� 있음을� 볼�

수� 있다.� 한국의� 운보� 김기창� 화백(1913)의� 「아기� 예수� 이집트로� 피난」(1950-1952)� 작품을� 예

를� 들면,� 이� 그림� 속엔� 한국� 조선시대로� 추정되는� 한복� 복장의� 가족과� 노비가� 언덕을� 넘고� 있는

데� 저고리를�뒤집어� 쓴� 여인이� 아기를� 안고�황소에� 타고� 있고� 남편으로�추정되는� 남자가� 앞에서�

소를� 끌고� 있으며,� 뒤에� 따라오는� 노비와� 당나귀� 위의� 봇다리� 짐은� 어딘가로의� 피난을� 연상케�

한다.� 이� 그림은� 한국전쟁� 직후� 그린� 그림으로� 그� 당시� 한국� 전쟁의� 상황을� 암시하기도� 하지만�

‘아기� 예수� 이집트로� 피난’이라는� 제목과� 함께� 헤롯왕을� 피해� 이집트로� 떠나는� 마리아와� 아기예

수,� 그리고� 요셉의� 암시적� 그림임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이렇게� 기독교적� 요소를� 독점적으로� 표현하지�

않았더라도� 그림� 속� 다른� 세계관들과� 함께� 기독교� 암시나� 제목이나� 작품해설을� 통해� 기독교적�

암시를�던지는�많은�기독교�미술인들�작품이�이에�속한다.�

카톨릭� 음악� 작곡자이자� 신학자인� 메시앙(Olivier� Messiaen)은『Quatuor� pour� la� fin� du�

Temps』(시간의� 종말을� 위한� 4중주,� 1941)의� 8악장의� 가사가� 없는� 기악곡을� 통해� 영원하신� 요

한계시록을� 묵상하였고� 각� 악장의� 제목과� 성경구절을� 통한� 짧은� 곡� 해설을� 통해� 기독교� 종말론

적인� 암시를� 주었다.� 이처럼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내포한� 제목과� 해설이� 있는� 음악들� 또한� 이� 범주에�

해당된다.� 또한� 기독교� 암시의� 수많은� 문학과� 시들� 또한� 포함된다.� 윤동주의� 시� 『초한대』(1938)

는� 12월� 24일에� 쓰여� 진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암시하는� 시로� “광명의� 제단”� 위� “깨끗한� 제물”로� 예

수� 그리스도를� 표현하고� “염소의� 갈비뼈� 같은� 그의� 몸,”� “눈물과� 피,”� “제물의� 위대한� 향내”� 등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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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에서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표현하고� 암시했던� 어휘들을� 사용하여� 그의� 죽음과� 그� 죽음으로� 인한�

거룩한� 향기의� 위대함을� 표현했다.� 이� 시는� 식민지� 시대에� 있던� 한국의� 상황과� 어우러져� 많은�

독립투사들의� 죽음을� 기리는� 민족주의적� 관점으로도� 해석될� 수� 있지만,� 성경의� 어휘로� 제물� 된�

예수� 그리스도를� 묵상하고� 있어� 듣는� 이로� 하여금� 그리스도의� 거룩한� 희생을� 기억하게� 하는� 암

시적�기독교�예술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

반면,� 때때로� 비그리스도인들의� 기독교� 신앙의� 의미를� 빌려다� 쓴� 예술에서� 볼� 수� 있듯이� 때로

는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내포하기도�하지만,� 때로는� 신앙과� 상관없는� 예술이기도�하다.� 예를� 들면�셰익

스피어(Shakespeare)� 희곡의� 일부는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암시하는� 천국과� 지옥에� 대한� 언어가� 등장

한다.� 라이켄은� 이에� 대해� 부분적으로� 고전적인� 예술은� 기독교� 세계관의� 뿌리를� 가지고� 있기� 때

문에� 많은� 서양� 예술가들이� 그들의� 예술작품에� 기독교� 세계관적� 암시를� 사용했다고� 주장한다

(Ryken,� 2005:� 200).� 이런� 작품들은� 예술가의� 제작� 의도와는� 상관없이� 그리스도� 독자들의�신앙

에� 비춰� 하나님께� 가까이� 가게� 돕는� 기독교적� 예술이� 될� 수� 있다.� 그러나� 다른� 예로� 2012년� 9

월� 16일에� 개최된� 한국의� 대표적� 이단인� 신천지의� 예술� 축제에� 행해진� 행위예술의� 대부분� 요한�

계시록에� 나온� 이미지와� 어휘로� 가득하지만� 그들이� 잘못� 해석한� 구원받은� ‘12지파’� 같은� 계시록

의� 특정� 이미지를� 만든� 작품은� 기독교� 신앙과는� 교차점이� 적다고� 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.� 비슷하게�

조지� 윈스톤(George� Winston)의� 대표적인� 음악� 『Thanksgiving』은� 서정적인� 선율의� 피아노� 음

악으로� 그� 제목이� ‘추수감사절’� 또는� ‘신께� 드리는� 감사’의� 표현이지만� 자연숭배사상을� 바탕으로�

하고� 있는� 반기독교� 사상중� 하나인� 뉴에이지(New� Age)� 음악으로� 기독교� 신앙에� 헌신된� 작품은�

아니다.� 더� 극단적인� 예로� 일부� 애로� 영화가� ‘다윗과� 밧세바’� 와� 같이� 성경� 인물의� 이름을� 딴� 제

목을�사용하고�있어�그� 의미를�왜곡시키는�작품들도�존재한다.� 그러므로�예술가가�자신의�작품에�

기독교의� 암시와� 상징을� 사용하고� 해석하는� 방법을� 알려주는� 작품들� 내에서� 더� 깊은� 기독교� 신

앙적�예술이�가능하며�이러한�작품들은� ‘기독교�예술’이라�불리기에�적절하다고�주장하는�바이다.� �

3.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

마지막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될� 수� 있는� 관점은� 예술에� 대한� 기독교의� “내재적”� 관점이다.� 명시적으

로� 기독교� 신앙이나� 성경에� 대한� 언급이� 없지만� 포괄적이고� 내재적인� 관점에서� 기독교� 의미를�

찾을� 수� 있고� 영성을� 경험할� 수� 있는� 작품을� 말한다.� 이� 관점은�크게� 두� 단계의� 예술로� 나뉠� 수�

있다.� 첫� 번째� 내재적� 관점의� 예술은� 기독교� 신앙에� 관계된� 명시적� 표현이� 없이� 기독교� 신앙을�

의미하는� 내재적이거나� 간접적인� 표현이나� 주제를� 가진� 작품으로� 파급력� 있는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될�

수� 있다.� 성경� 자체의� 문학적� 예로는� 아가서와� 예수� 그리스도의� 비유어법을� 들� 수� 있다.� 솔로몬

의� 사랑� 노래인� 아가서는� 하나님의� 이름이나� 신앙의� 표현이� 없는� 여인을� 향한� 인간적인� ‘사랑시’

지만� 솔로몬의� 다른� 글들과� 이스라엘의� 역사적� 상황을� 통해� 이� 시가� 내포하는� 하나님의� 사랑에�

대한� 신학적�중요성을�알� 수� 있다(Tanner,� 1997:� 23-25).� 무엇보다�예수� 그리스도의�시적인� 비

유들은�이� 관점의�예술을�지지할�가장�좋은�예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 예수�그리스도가�말씀하신� “백합화

를� 생각하여� 보라� 실도� 만들지� 않고� 짜지도� 아니하느리라� 그러나� 내가� 너희에게� 말하노니� 솔로

몬의� 모든� 영광으로도� 입은� 것이� 이� 꽃� 하나만큼� 훌륭하지�못하였느니라(눅� 12:27)”라는� 아름다

운� 비유의� 말씀은,� 문자적으로는� 백합화의� 신비한� 아름다움을� 찬양하고� 있지만� 그� 다음� 구절에�

설명하시는�하나님의�놀라우신�섭리의�비밀은�이� 비유가�내포하고�있는�진리였음을�말해준다.� 그�

밖에� ‘네� 가지� 땅에� 떨어진� 씨� 비유,’� ‘혼인� 잔치�비유,’� ‘추수� 잔치의� 비유,’� ‘보물이� 묻힌� 땅을� 사

는�비유’� 등� 수많은� 은유와�비유를�통한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가르침들은�문학적으로�훌륭한� 글일�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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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라�기독교적�진리를�담고�있는�내재적�관점의�글들이다.�

현대에� 들어서며� 과학적� 사고에� 갇힌� 세상� 문화� 속에� 기독교� 선교의� 방향이� 바뀌기� 시작했고�

세상� 사람들에게� 기독교의� 명시적� 표현을� 감추고� 그� 의미를� 전달함으로써� 복음을� 전파하려는� 의

도인� 문화선교� 목적의� 예술이� 자주� 등장한다.� 저명한� 영국� 신학자� 루이스(C.S.� Lewis)의� 7권으

로� 된� 판타지� 소설『The� Cronicles� of� Narnia』(나니아� 연대기,� 1950-56)는� 나니아라는� 말하는�

동물이�가득한�환상의�세계로,� 인간세계�어린이들이�나니아�세상에� 우연히�들어가서�그� 세계에서�

일어나고�있는�전쟁�역사에서�중심�역할을�모험을�그린�소설이다.� 나니아를�악으로부터�보호하고�

왕위를� 올바른� 방향으로� 복원하기� 위해� 사자� ‘아슬란’이� 부름받고� 어린이들이� 이를� 도와� 나라를�

세우는�스토리로,� 아슬란은�예수�그리스도를�상징하고�마녀와의�전쟁에서�아슬란의�제단�위� 죽음

과� 부활함으로� 나니아의� 정권을� 다시� 세움으로� 세상을� 구원하러� 오신� 예수� 그리스도의� 신비한�

구속사역의�진리를�내재하고� 있다.� 이� 소설� 시리즈에� 대한� 영감은� 여러�출처에서� 가져왔고,� 기독

교� 세계관과� 함께� 전통적인� 영국과� 아일랜드의� 동화에서� 그리스� 로마� 신화의� 등장인물과� 아이디

어를� 자유로운� 상상을� 바탕으로� 빌려� 썼다.� 이� 문학소설은� 제� 2차� 세계� 대전� 이후� 성인과� 아동

의� 판타지� 문학에� 큰� 영향을� 미쳤고,� 이후� TV방영과� 라디오,� 연극에도� 사용되었으며,� 미국� 디즈

니� 영화사에서�영화� 시리즈(2005,� 2008,� 2010)로� 출시되며�전� 세계� 어린이들과�성인들에게�그

리스도의�복음을�전하는�역할을�한� 뛰어난�내재적�관점이�기독교�예술이라�할�수�있겠다.

한국의� 경우� 이러한� 내재적� 관점의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대중문화� 음악에서도� 종종� 볼� 수� 있다.� ‘시

인과� 촌장(하덕규,� 오종수)’의� 『가시나무』(1988)는� 대중문화에서�크게� 성공한�곡� 내� 안에� ‘당신’의�

쉴� 곳이� 없음을� 노래하며� ‘당신’이� 존재가� 마음에� 내주하시길� 기도하며� 쓴� 시로,� 그리스도인들에

게� 삶� 속의� 주님의�내재하심에� 대하여� 묵상하고� 기도하는� 길로�인도한� 기독교� 내재적� 노래라�할�

수� 있다.� 지금은� 목회자의� 길을� 걷고� 있는� 하덕규는� 수많은� 간증� 집회에서� 이� 노래의� 가사는� 하

나님� 주신� 것이며� 직접적인� 기독교� 내용이� 들어가� 있지� 않지만� 간접적인� 방법으로� 당신(하나님)�

앞에� 마음을� 드리길� 원하는� 시임을� 고백한다.� 또한� 최근� 한국의� 뛰어난� 예술가이며� 보컬이자� 기

독교� 문화선교자인� 유나얼의� 『바람기억』(2016)이라는� 노래는� “우리의� 믿음� 우리의� 사랑� 그� 영원

한�약속들을�나� 추억한다면�힘차게�걸으리라”라는�주제�시를�중심으로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죽으심과�

부활,� 영원한�생명의�약속을�기독교적�명시�없이�인간의�사랑이야기를�빌어�간접적으로�표현하고�

있다.� 이� 노래와� 함께� 제작된� 비디오� 영상은� 한� 신부가� 소녀시절� 자신을� 구하려다� 죽은� 아버지

를� 회상하며� 백마� 탄� 신랑을� 기다리다가� 순결한� 모습으로� 만나� 혼인하는� 영상으로,� 이는� 예수�

그리스도의�구속사역과�사랑,� 다시�오실�신랑으로�비유되어�순전한� 신부의�모습으로�기다리는�그

의�백성들의�모습을�통해�복음적�진실을�표현하는�강력한�영향력을�가진�기독교�예술이다.�

이처럼� 내재적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이� 뛰어난� 기독교� 예술이� 될� 수� 있는� 반면,� 같은� 관점이지

만� 다른� 각도에서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나타낼� 수� 있는� 두� 번째� 단계가� 발생한다.� 이� 단계의� 예술은�

예술가의� 의도를� 넘어� 그리스도인의� 기독교� 안경을� 쓰고� 볼� 때에� 성사되며.� 많은� 작품들이� 이�

범주에�해당된다.� 솔로몬�성전에서의�벽과�제단에는�꽃과�사자와�같은�자연의�이미지가�포함되어�

있었듯이,� 아름다운� 풍경이나� 정물,� 인간의� 사랑이나� 우정� 등을� 표현한� 노래나� 시들,� 시각� 예술

이� 이에� 포함되며,� 이러한� 예술이� 기독교� 신앙을� 저해하는� 범신론적� 태도나� 불륜의� 사랑을� 미화

시킨� 것� 등을� 제외한� 윤리적� 기준� 아래,� 예술가가� 명시적으로� 또는� 암시적으로� 기독교� 용어를�

사용하지� 않더라고� 그리스도인의� 현실적� 삶의� 견해와� 아름다움의� 인식과� 일치한다고� 할� 수� 있다

(Ryken,� 2005:� 202-203).� 전� 장에서� 성경� 속의� 일상을� 위한� 노래시들은� 인간의� 일상에� 대한�

진리를� 표현하는� 예술일� 수� 있음을� 논했듯이,� 특별히� 가사가� 없는� 기악곡이나� 연가,� 교향곡들이�

이� 범주에� 속하며,� 시각예술에서� 이런� 예술은� 많이� 발견된다.� 이러한�예술은�예술의�다양성과�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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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성으로� 인해� 기독교� 관점에서� 논란의� 주제가� 빈번하게� 나타나지만� 기독교� 문화에서� 시작한� 고

전� 음악과� 건축� 양식,� 미술양식들은� 꾸준하고� 강한� 영향력과� 함께� 비� 그리스도인� 예술가들과� 타

종교의�예술에까지도�많은�부분이� 답습되고�있음을�인지함과�함께,� 인간의�삶을�아름답게�표현하

여�풍요로운�삶으로�영위하는�목적의�예술은�성경에서도�지지됨을�참고해야�할� 것이다.� 그리스도

인들이� 이러한� 예술을� 기독교� 진리를� 표현할� 수� 있는� 것으로� 받아� 들여야� 하는� 신학적� 이유는�

앞서� 설명한� 일반은총의� 기독교� 교리이다.� 필자는� 이� 단계의� 예술을� ‘기독교� 예술’의� 호칭보다는�

‘내재적� 기독교�관점의�예술’이라�표현하는�것이� 옳으며�예술을�감상하는�그리스도인들의� ‘대립’과�

‘일반은총’의� 렌즈를�착용함으로�볼� 수� 있음을�강조한다.

V. 결론: 기독교 예술의 과제와 방향

죄로�부패한� ‘세속’과� ‘창조�은총’이� 융합되어�발전한�예술의�역사와�작품들의�신학적�성찰이�기

독교� 신앙에� 왜� 중요한가?� 이는� ‘이미’� 하나님� 나라의� 백성으로� ‘아직’은� 세상� 문화� 속에서� 사는�

그리스도인들은� 매일의� 삶에� 예술을� 대하고� 직접적으로� 간접적으로� 영향을� 받고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

그리스도인들은� 그들의� 삶에� 충만한� 예술의� 의미와� 영향의� 중요성을� 모르거나� 간과함으로� 인해�

하나님과� 멀어질� 수� 있기� 때문이며,� 반대로� 하나님을� 찬양하고� 그분께� 영광을� 돌리는� 삶의� 예배�

가운데� 중요한� 통로가� 될� 수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예술은� 인간의� 경험을� 표현하고� 강화하는� 것� 이상

의�의미를�가지며�인간의� 삶에�대한� 진단,� 정의�및� 설명을�제공한다.� 또한� 예술가는�인간�행동에�

대한� 가치� 판단을� 하고� 그� 기능을�살려�인간의�삶을� 새롭게� 전환하게�도울� 수� 있으며� 일상에� 더�

생생한� 색깔을� 입힐� 수� 있지만� 그리스도인들에게는� 특히� 더� 중요하다.� 그� 이유는� 그� 안에� 영광�

받으시는�하나님�때문이다.� �

그리스도인의� 예술� 활동이란� 그� 작품에� 기독교� 진리와� 선함과� 아름다움을� 더하여� 그� 작품을�

‘기독교� 예술’로� 만들고,� 승화하며,� 감상하는� 일이다.� 그러나� 대립되는� 두� 세계인� ‘기독교� 신앙’과�

문화� 속� ‘세속예술’을� 현재� 한국의� 상황에� 비추어� 볼� 때,� 어떤� 세계의� 방향으로� 치우쳐� 있으며,�

예술을� 볼� 수� 있는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창이� 얼마나� 잘� 닦여져� 있는가?� 본� 논문은� 이� 질문에� 대하여�

창조의� 교리나� 아름다움에� 관한� 신학적� 연구가� 아닌� ‘성경이� 말하는� 인간의� 예술의� 이해’를� 제공

하고� 그� 예술의� 다양한� 목적과� 범위에� 관계된� ‘일반은총과� 대립의� 성경적� 의미’를� 짚어� ‘기독교�

예술’이� 될� 수� 있는� ‘독점적,’� ‘암시적,’� ‘내재적’� 기독교�관점의�예술을�분류하여�적용하였다.

성경은� 그� 자체로� 문학적이며� 예술을� 인정한다.� 성경에� 나타난� 인간의� 예술은� 사실적이며� 환

상적이고,� 상징적이거나� 표현적일� 수� 있으며,� 즉흥적이고� 추상적일수도� 있는� 자유로운� 스타일의�

형식들로,� 예술적� 능력의� 원천인� 창조주� 하나님으로부터� 시작해� 인간에게� 부여된� 상상력과� 기술

적� 재능으로� 꽃을� 피운다.� 성경� 속� 음악,� 문학� 및� 시각� 예술� 등의� 예술들은� 하나님을� 예배하고�

영광을� 돌리는� 데에� 핵심적인� 요소로� 쓰여져� 열매를� 맺으며,� 인간의� 삶을� 풍요로이� 영위하거나�

고단한� 삶을� 위로하는� 결실로� 나타나기도� 한다.� 반면,� 성경의� 예술들은� 하나님이� 주신� 목적으로

부터� 벗어나거나� 왜곡되어� 하나님과� 멀어지게� 만드는� 우상이� 되거나� 악한� 도구가� 될� 수� 있음을�

보여준다.� 즉� 인간의� 예술은� 하나님의� ‘창조� 은혜’와� 타락으로� 인한� ‘부패한� 세상� 문화’가� 공존하

는�신비한�영역인�것이다.�

‘기독교� 예술’은� 그리스도인들의� 신앙생활의� 필요에� 부응하고� 그에� 맞게� 인식� 가능한� 상징과�

이미지� 또는� 소리와� 글을� 통해� 가르침을� 전달할� 때� 그� 종교성을� 최대치로� 나타낼� 수� 있다.� 또한�

직접적이거나� 암시적인� 신앙의� 표현이� 없는� 특정한� 예술� 작품이� 그� 순수함으로� 이� 세상의� 육체

와� 물질을� 뛰어� 넘는� 의미를� 가진� 존재의� 차원에� 접근하는� 데에� 도움이� 될� 때� 영적이어� 질� 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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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� 마지막으로� 예술� 안의� 보편적으로� 선하고� 숭고한� 것으로� 여겨지는� 미적� 가치들을� 소중히�

여길�때� 그� 작품은�하나님의�창조은총을�나타낼�수� 있다고�주장하는�바이다.�

신국원은� 한국의� 개혁주의� 문화관을� 정립하며� “예술은� 종교적,� 사회적� 기능의� 회복을� 통해서�

그� 의미를� 다시� 찾아야� 한다.� 인간에� 대한� 반성과� 삶의� 문제� 분석에� 그치지� 않고� 그것을� 변혁할�

방법� 제시가� 필요하다(신국원,� 2002:� 300)”라고� 주장했다.� 이에� 본� 논문은� 기독교� 예술을� 정의

하려고� 시도함과� 함께� 예술� 안의� 기독교� 영성의� 대립과� 일반은총의� 관계를� 창조-타락-구속의� 개

혁주의� 신학의� 관점으로� 바라보아� 기독교� 관점의� 예술을� 분류하여� 설명하였고,� 그리스도인들이�

예술을� 거룩하게� 담을� 수� 있는� 신앙의� 렌즈를� 제공하고자� 하였다.� 본� 논문의� 더� 적극적인� 목적

으로는� 그리스도를� 믿는� 예술가들은� 기독교� 예술가로서의� 정체성을� 확립하고� 기독교� 신앙의� 진

리와� 반대되는� 표현을� 하지� 않을� 것을� 기대하며,� 적어도� 때때로� 그들은� 분명히� 그리스도교인인�

것을� 그들의� 예술을� 통해� 말할� 것이라고� 기대하는� 바이다.� 더� 나아가� 그들의� 예술� 안에� “일반인

들이� 볼� 때도�심미적인�아름다움과�충격을�느낄�정도로�노력”하는� 자세로� “불신자들을�삼킬�만큼�

매력� 있고� 내실� 있는”� 기독교� 예술� 문화를� 만들어� “하나님� 나라를� 넓힐”� 것을� 제안한다� (신국원,�

2002:� 177).

필자는� 모교의� 기독교� 심리학자� 에릭� 존슨(Eric� Johnson)이� 동료� 신약학자� 조나단� 페닝톤

(Jonathan� Pennington)과� 함께� 좀비가� 주인공으로� 나오는� 심야영화를� 보고,� 좀비가� 사랑하는�

여자를� 만나� 좀비행위를� 더� 이상� 하지� 않는� 스토리� 속에서� 성도가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사랑함으로�

‘거듭나서’� ‘성화’되어가는� 모습을� 비추어� 봄으로� 깊은� 감동과� 은혜를� 받았다고� 고백함과�함께,� 적

어도� 존슨과� 페닝톤� 본인들에게� 이� 좀비영화는� 훌륭한� 기독교� 영화였다는� 여담을� 들은� 기억이�

있다.� 세상� 예술� 속에� 만연한� 반(反)기독교적� 세계관들� 속에서,� 비록� 그것이� 작고� 숨겨져� 있더라

도,� 하나님은�그가�심어두신�선하신�창조은총을�보고�하나님께�영광�돌리는�그리스도인의�찬양을�

기뻐�받으실�것이라�확신하며,� 문화보다�강한�기독교�예술�영성의�부흥운동을�소망해본다.�

“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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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초록

신앙과�예술:� 기독교�예술의�대한�성경적�이해

서나영� (Na� Young� Seo)

본�논문은�기독교�신앙으로�예술을�보는�성경적�관점의�구체적인�렌즈를�제공하여�한국�개혁주의�교회와�

그리스도인들이�기독교�영성을�가진�예술�문화를�이룩해�가는�데에�필요한�실천적�방안을�모색하고자�하였

다.� ‘기독교�예술’을�정의하는�것은�역사를�걸쳐�다양한�문화들과�엮어진�예술의�방대한�범위와�기독교�교리

와�신학들의�폭넓은�가르침과�경험이�교차됨으로�명백함을�기대할�수�없는�문화양상의�한�갈래이다.�그럼에

도�불구하고�이에�대한�현재의�연구가�중요한�이유는,�기독교�예술�활동으로�이루어지는�문화�선교적�역할

의� 중요성과� 함께� 견고하고� 건강한� 한국�개혁주의� 신학의� 사명�때문이다.� 특히� 통일한국을� 눈앞에� 맞이한�

한반도의�기독교�문화�예술은�북한을�향한�문화선교의�선두주자로써�중대한�교회적�사명을�안고�있다.�또한�

기독교� 예술은� 앞으로의� 한국� 개혁주의� 교회의� 방향성에� 결정적인� 역할을� 할� 수� 있는� 역동적인� 문화이기�

때문에�이에�대한�성경적이고�신학적인�진단과�구체적인�제안이�필요함을�주장하는�바이다.�이에�본�논문은�

기독교�예술에�대한�성경적�원리를�연구하여�개혁주의�교회가�지향해야�할�일반은총(common�grace)과�기

독교�영성의�대립(antithesis)과의�적절한�관계를�예술에�적용하였다.� 이를�바탕으로�예술�작품들이�기독교�

예술이�될� 수� 있는�세� 가지�접근방법을�소개하여�그리스도인들의�단단한�영성의�예술�문화의�발전을�위해�

나아가야�할�방향을�제시한다.�

주제어:� 기독교�예술,� 성경과�예술,�대립,� 일반은총,�기독교와�문화


